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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겨울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규방다례 보유자 
(사)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 (사)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

이사장 최소연

미래의 자랑스러운 차인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탄탄한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차는 단순한 예절을 넘어, 마음을 나누는 문화입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력 한 장만이 남았습니다. 신년하례식에서 덕담을 나누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 년이 흘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백구과극(白駒過隙)’이라 하여 ‘흰 망아지가 문틈 사이를 달려 지나가듯 세월이 덧없이 빠르다’라는 고사

가 있습니다. 그 말이 실감 납니다.

지난 2월에는 3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계연수회를 성대히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설 

고(故) 이귀례 명예이사장님의 타계 10주기를 맞이하여 『인설 이귀례 평전』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평전

은 우리 차인들에게 본보기자 나침판이 되어, 차문화의 정신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월에는 제23기 대학원 입학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각 지부장님과 임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입학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6월에는 제45회 차의 날 기념식 및 제36회 전

국 차인큰잔치 차음식경연대회에서는 K-푸드를 선도하는 우수한 차음식 명인들이 다수 배출되었습니다. 

출품된 100여 점의 작품은 모두 높은 완성도를 인정받아 심사위원과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

다.

7월에는 이수자 심의를 통해 서난경 전남지부장님과 변명선 서울제1지부 이사님이 새롭게 규방다례 이

수자로 선정되었고, 8월 하계연수회에서는 저를 비롯해 차영민, 김가영 부회장님과 함께 ‘경수연 진헌다

례’를 봉행하였습니다. 경수연 진헌다례는 앞으로 3년마다 정례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며, 이번 행사를 통

해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통 다례문화의 격을 한층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9월에는 임원 해외워크숍으로 몽골을 방문, 후레대학교의 초청으로 

생활다례와 선비다례를 시연하였습니다. 이는 몽골 현지에서 공식적

으로 규방다례 행다례가 선보인 첫 사례로, 한국 차문화의 국제 교류

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11월에는 제26회 인설차문화전 및 차예절경연대회를 인천도호부관

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유치부에서 일반부에 이르기까

지 여섯 개 부문에 걸친 참가자들의 열정 어린 모습 속에서, 인설 명예

이사장님께서 염원하셨던 차문화의 확산과 정신이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임원 보수교육과 2025년 규방다례 정기전승 시연이 펼쳐

져, 인천시민과 회원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이렇듯 한 해 동안 협회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국 차문화의 

발전과 보급에 앞장서 왔습니다. 모든 것은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차는 단순한 예절을 넘어 마음을 나누는 

문화입니다.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열린 찻자리와 교류의 장을 자주 마련해야 하겠습

니다. 협회 또한 실내 중심의 행사뿐 아니라 외부 행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찻자리를 적극적으

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진다면, 우리의 차문화는 더욱 널리 꽃피울 것

입니다.

남은 한 달, 따뜻한 찻잔의 온기처럼 마음을 나누는 평온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

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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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전국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

인설이 뿌린 씨앗, 

인설차문화전에서

꽃을 피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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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l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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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설차문화전 개회식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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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을 거친

청소년들

기량을 맘껏 뽐내다

제26회 전국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는 지

난 2000년에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청소년 차예절경

연대회이다. 오프라인으로 지난 9월부터 참가 신

청을 받고, 1차로 지난 10월 21일 오프라인으로 

차예절경연대회 심사를 보았다. 오프라인으로 신

청한 유치부, 초·중고등부, 대학부 학생 100여 명

이 참가하여 1차 예선 심사를 마쳤다. 

심사위원장인 최소연 규방다례 보유자가 참석한 

가운데 심사위원으로는 박광옥 전승교육사, 이기

분 서울제1지부 지부장, 최지원 인천지부장, 강희

옥, 이금숙, 조영아 이수자가 심사를 맡았다.

제27개 지부에서 예선을 거친 후 1차로 오프라인

으로 심사를 마친 후 2차 본선 진출자들이 11월 1

일 인천시 인천도호부관아에 모였다. 참가 학생은 

일반인 포함 150여 명으로 유치부, 초등부, 중등

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등 총 6개 분야로 그동

안 갈고 닦은 실력을 아낌없이 보여주었다. 규방

다례보존회에서는 전날 캐노피 20개를 비롯하여 

테이블 75개, 의자 350개와 음향 등을 미리 준비

하여 대회를 차질없이 진행했다. 최소연 규방다례

보유자도 대회 전날 경연장 곳곳을 둘러보며 세심

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었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은 관계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

고,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다체험

과 차체험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시했다.

특집 1  l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

방명록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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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여 가천대 총장

(한국차문화협회 명예이사장)

김천주 여성소지자연맹 회장 최지원 인천지부장 경과보고유정복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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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l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

인설의 노력으로

차문화 뿌리 내리다

전날 새벽 약간의 비가 내려서 그런지 하늘은 높고 날씨는 맑았다. 

개회식에서 최소연 규방다례 보유자는 “인설 명예이사장님께서는 

청소년들에게 차문화를 알리기 위해, 우리나라 최북단 비무장지대

에서부터 땅끝마을에 이르기까지, 차도구를 싣고 전국을 누비셨습

니다. 그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

대회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효(孝), 예(禮), 지

(智), 인(仁)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이 맑고 향기로운 ‘참된 

차인’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며 인사말을 

했다.

영상으로 보내주신 가천길재단 회장이며 가천대학교 총장이자 의

학박사인 이길여 한국차문화협회 명예이사장은 “고 이귀례 이사장

님의 아호 ‘인설’을 떠올립니다. ‘차를 다루는 어진 사람’, 곧 차를 뜻

하는 그 이름에는 우리 차문화를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는 깊은 뜻

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세계가 청년의 손끝에서 다시 한국의 차문

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통은 지키되, 표현은 새롭게, 정신은 곧

데, 그러나 형식은 시대와 호흡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끝에서 우

리의 차가 더 힙(hip)하고, 핫(hot)하게, 그러나 더욱 단정하고 깊이 

있게 피어나길 바랍니다.”라고 영상 축하 메시지

를 보내주었다.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은 “차향 그윽한 스물여섯 

번째 ‘전국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개최를 

300만 인천 시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우리의 전통 

차문화는 마시는 행위와 예절에 그치지 않고, 마

음속 존중과 배려를 담아 상대에게 소중한 정신

적 가치를 내어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

다.”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김천주 회장은 “오늘 아침

에 인설차경연대회가 있으니 날씨가 도와주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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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고 왔습니다. 오늘 행사장에 오니 이렇게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인설 이귀

례 명예이사장님께서 오늘의 모습을 보시고 참으

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대

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인설의 노력과 오늘 차예

절경연대회를 주관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차인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이자 우리 문

화의 외교관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의 아름다운 문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소

연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차인 여러분들의 지속적

인 관심을 부탁합니다”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다도는 단순히 차

를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예와 덕을 익히고, 마음

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수양의 문화입니다. 특히 

오늘의 경연은 청소년들에게 효, 예, 지, 인의 덕목

을 길러주는 인성 교육의 장이자, 생활 속에서 바

른 예절 문화를 확신시키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인설의 노력으로

차문화 뿌리 내리다

경연장 주변으로 제다체험을 비롯하여 전통 발 물레를 

통한 도자기 제작 체험, 녹차 솜사탕, 인절미 떡메치기 

체험, 연 만들기 체험, 가루차 체험, 나만의 사진 만들기 

체험 등이 인천도호부관아 곳곳에 설치되어 청소년들

에게 긴장감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

제다체험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되었고, 전통 발 물레 

체험에서는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 주는 이벤트가 실시

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k-pop 댄스 공연은 청

소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최소연 이사장은 경연이 펼쳐지고 있는 곳을 찾아서 

“심사위원들에게 밝고 환하게 미소를 짓고, 참가자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해 주세요. 

특히 순번이 늦은 참가자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보온

과 쉴자리를 마련해 주도록” 조치해 주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된 경연대회는 오후 4시에 마치

고, 무형유산 전수관인 풍류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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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자리를 둘러보고 있는 내외 귀빈

일반부에 참가한 참가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김천주 회장과 함께

인설차문화전을 참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과 차를 나누다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과 함께

인천광역시 도성훈 교육감, 김천주 회장, 최미리 부석부총장, 

이태훈 가천길병원장 등 내외 귀빈들

발물레 시연을 살펴보고 있는 최미리 수석부총장과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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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일반부경연대회 참가한 학생들

심사위원 대학부

심사위원 중·고등부

심사위원 유치·초등부

김가영 부회장 심사평

차문화를 이끌어 갈

차세대 영광의 차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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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 가천대길병원장상

우수상 - 한국차문화협회상

최우수상 - 가천길재단회장상

우수상 - 인천무형유산이사장상

최우수상 - 규방다례이사장상

최우수상 - 인천시교육감상

최우수상 - 가천대학교 총장장

최우수상 - 인천시장상

최우수상 - 인천시의장상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5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

대상은 가천대학교

박한빈 학생이 받았다.

수상자들은 물론 참가한 모두

훌륭한 차인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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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 가천문화상 (일반부)

행운상차꽃상장려상 - 가천문화상 (고등부)

장려상 - 가천문화상 (유치부)

행운상장려상 - 가천문화상 (대학부)

차꽃상

장려상 - 가천문화상(초등부)

특별상우수상 - 가천박물관상

미래의 차인들의 모습이 멋지다. 

또한 어린이들을 지도하신

선생님께 드리는 특별상과 차꽃상이

더욱 빛나는 인설차문화전이었다.

특집 1  l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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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변방

‘몽골’에서 펼쳐진

‘선비·생활다례’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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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는 매년 해외 연수를 통해 국제 차문화 교류

전을 펼쳐왔다. 그동안 대만, 베트남 등을 방문하여 방

문국의 차문화와 우리의 차문화를 비교 분석하면서 우

리의 차문화를 발전시켜왔다. 2025년도는 기존의 틀

을 깨고 새로운 시도로 ‘몽골’을 선택했다. 몽골은 차문

화의 변방이자 ‘힐링’의 장소로 많은 사람에게 회자하고 

있는 국가다. 우리의 차문화를 보급하고 새로운 가능성

을 타진하면서, 그동안 협회를 위해 고생한 임원님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힐링의 시간을 주고자 최소연 이사

장님의 결단으로 ‘몽골’을 가게 되었다. 

몽골인들의 전통차라고 할 수태차 체험도 했다. 수태차

는 몽골인들이 피로를 풀고 병을 치료하는 용도로 이용

된 차다. 수태차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몽골의 

밀크티라고 부른다. 특히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

는 차로 현지에서는 무척 인기가 높다. 

이번 2025년 임원 ‘몽골’ 워크숍은 새로운 가능성

을 확인할 기회였다. 특히 몽골에서 최초로 우리

의 전통문화인 선비다례와 생활다례를 시연할 기

회를 가진 것이다. 이런 꿈을 안고 협회 임원들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모였다.

2025년 9월 7일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31

명은 대한항공 KE197편에 탑승했다. 인천국제공

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KE197편은 울란바토르 국

제공항에 10시 50분에 도착했다. 우리나라와 몽골

의 시차는 1시간 차이로 몽골이 우리나라보다 1시

간 늦다. 공항을 벗어나 울란바토르에 도착 후 간

단하게 점심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 후 울란바토

르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린 ‘Korea Week 행

사’가 진행되어, 임원들은 교민들을 위로하고 성공

적인 개최를 위해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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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란바토르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펼쳐진 

‘Korea Week 행사’는 생각보다 많은 몽골인이 참

석하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우리의 녹차부터 화장

품, 떡볶이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

가 마련되어 있었고, 부스마다 한국을 체험하기 위

한 몽골인들이 줄을 섰다. 우리의 문화가 이곳 몽

골까지 접수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 외교부와 교민들이 진행하는 ‘Korea 

Week 행사’를 관람한 후 임원들은 후레대학교로 

이동했다. 후레대학교는 ‘붉은 영웅’, ‘울타리’,란 뜻

으로 2002년 한국인이 세운 IT특성화 대학이자 한

국어를 가르치는 대학이다. 이번 후레대학교 방문

은 정순훈(후레대학교 총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졌

다. 정순훈 후레대학교 총장은 지난 2025년 한복

생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한

복 문화와 한복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자 한복세계화재단을 이끌고 있기도 하다. 서울에

서 1차 만남을 통해 최소연 이사장과 정순훈 총장

은 친분을 쌓았고, 이번 몽골 만남을 통해 후레대

학교와 한국차문화협회가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

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순훈 후레대학교 총장은 

“존경하는 한국차문화협회 최소연 이사장님과 차

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국만리에서 고향 사람을 

보니 더욱 반갑습니다. 한국차문화협회의 명성은 

여러 곳에서 들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차문화 교육

기관으로 차문화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차

문화협회 임원님들의 방문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

다. 제가 듣기로 한국차문화협회가 국내 26개 지

부와 일본 교토지부를 포함하면 27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몽골 후레대학교에 한국

차문화협회 지부를 개설하여 초대 지부장으로 취

임하려고 합니다. 한국차문화협회 제28개 지부가 

되는 셈입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라며 한국

차문화협회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정순훈 총장은 재

치 있는 말과 유머로 긴 시간 여행을 한 임원들에

게 큰 웃음과 함께 활기를 주었다.

최소연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협회는 매년 해

외 연수를 통해 각국의 차 생산지와 차산업 현장을 

둘러보며 견문을 넓혀왔습니다. 이번 임원 연수는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 힐링을 목적으로 몽골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런데 뜻밖에도 이곳에서 다례 시연의 기회를 얻게 

되어, 더욱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대한민국 차문화의 산실로 국내외 27

개 지부를 두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특히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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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레대학교(Huree 

University)에서

생활다례, 

선비다례 등 시연

후레대학교 교수님들이 손님으로 참석해 더욱 의미가 컸다.

후레대학교 교수님은 선비다례 시연에 함께해서 영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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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규방다례로 지정되어 우리 고유의 행다법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차문화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단체입니다. 이번 임원 연

수 기간 우리 고유의 차문화 행다법인 생활다례와 선비다례를 후레대학교 관

계자분들께 선보이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가영 부회장의 (사)한국차문화협회 약력 소개와 후레대학교 교무처

장님의 후레대학교 소개가 있었다. 협회 소개와 대학교 소개를 하는 동안 뒤

에서는 오늘 시연을 준비하는 회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협회 최점순, 최

진숙 이사의 생활다례 시연, 김미숙 강원지부장, 문차남 이사의 선비다례는 후

레대학교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후레대학교 관계자들은 “우리의 

차문화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새삼 알았다.”라며 “대한민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이 느껴졌다.”라고 했다. 생활다례와 선비다례 시연을 하기 전, 박광옥 부회장

의 설명으로 규방다례에서 한복에 관해서 설명했다. 색깔은 그 역할과 의미하

는 것이 있다며, 우리의 한복 색깔은 오방색으로 우리 고유의 색으로 만들었다

고 설명했다. 후레대학교에서의 시연을 마무리하고, 후레대학교 관계자와 협

회 임원들은 친교의 시간을 가지며, 첫날의 일정을 소화했다.

�����������

몽골 전통가옥

‘게르’에서 숙박,

테를지 국립공원 관광

첫날 숙소는 초원 위에 지어진 럭셔리 게르에서 보냈다. 게르는 냉난방과 

온수, 샤워실, 화장실이 갖춰져 불편함이 없었다. 아침 일찍 인천에서 출

발한 임원들은 첫날 몽골 하늘에 떠 있는 별과 함께 단꿈을 꾸며 잠들었

다. 

2일 차는 테를지 국립공원 관광을 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테를지 국립공원’과 몽골의 샤머니즘을 보여주는 돌무지 ‘어워’, 테를지 

국립공원 명물인 ‘거북바위’, 와 ‘기암괴석’을 보고, 실제 게르에서 생활하

는 현지인의 집을 방문하여 수태차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의 차

문화와 수태차의 문화가 형식은 다르지만, 비슷하다는 것이 협회 임원들

의 중론이었다. 외부에서 귀한 손님이 오면 정성껏 집에 있는 것을 대접

하는 것은 우리 문화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국립공원 곳곳에는 몽골인의 전통가옥인 ‘게르’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한가롭게 풀을 뜯는 말과 양들을 흔치 않게 볼 수 있었다. 게르 중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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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여행객들의 숙소로 활용되었으며, 드넓은 초원

으로는 트래킹할 수 있는 작은 둔덕도 있어 관광객

들이 많이 찾았다. 

점심은 테를지 국립공원에서 현지식으로 먹고, 오

후에는 칭기즈칸 동상이 있는 울란바토르로 이동

했다. 칭기즈칸 동상은 우리나라 LG그룹의 후원

을 받아 숲이 조성되어 있었다. 칭기즈칸 동상 내

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좌측에 가죽 신발이 있

었다. 이 신발은 소 130여 마리의 가죽과 내부에는 

시멘트 7t 정도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만져

보면 매끈한 가죽이 실제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하

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다. 그 옆으로 역대 칭기즈

칸 초상화 36명이 걸려 있다. 1대 칸은 1208년부터 

1227년으로 19년의 재위 기간 몽골제국의 토대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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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고, 마지막 칸은 1604년부터 1634년까지 이

어졌으나, 최초의 몽골제국보다 영토가 많이 축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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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까지 정복한 칭기즈칸은

몽골에서 신적인 추앙을 받고 있다.

茶半香初 기획특집  l  (사)한국차문화협회 몽골 해외워크숍 차문화 2025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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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째 칭기즈칸 박물관과 국영백화점, 몽골의 전

통 공연 ‘투멍이흐 관람’을 했다. 칭기즈칸 박물관

은 시내 중심에 있어 관람하기 편리한 점이 장점이

었다. 박물관에 들어가자마자 거대한 칭기즈칸 초

상화가 걸려 있고, 층마다 시대별 특징과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아쉬웠던 점은 박물관 내부에

서 촬영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 사진을 촬영하

지 못한 점이다. 하지만 몇 곳에는 예외가 있어 박

물관 안에서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박물관

을 둘러보면서 역사는 흥망과 성쇠의 과정이 아닌

가 생각되었다. 몽골제국은 1208년부터 1634년까

지 600년 동안 세계를 제패하고, 그 후에는 조금씩 

영토를 잃고 현재는 내몽골과 외몽골로 나눠 빈약

흥망과

성쇠의 역사를

한눈에 보다

간등사

32

茶半香初 기획특집  l  (사)한국차문화협회 몽골 해외워크숍

����������� �����������



차문화 2025 겨울

34 35

茶半香初 특집 2  l  (사)한국차문화협회 몽골 해외워크숍

�����������

한 국가로 전락했다. 몽골 전통 공연은 단순히 노

래나 춤의 나열이 아닌, 몽골 민족의 철학과 세계

관이 녹아든 무대였다. 그 기원은 수천 년 전 샤먼 

의식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후 각 부

족 별로 발전하며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공연의 핵심은 ‘호미’라는 독특한 창법이다. 일종

의 후두 성악으로, 하나의 목소리에서 두 가지 음

을 동시에 내는 방식인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희귀

한 창법 중 하나로,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도 등재되었다고 한다. 호미는 단순히 소리를 내

는 기술이 아닌, 자연과 교감하려는 정신적 수련의 

결과라고 한다.

악기 모린후르는 말머리 모양을 형상화한 전통 현

악기로 몽골 음악의 상징이다. 두 개의 줄로 자연

34

����������� �����������

�����������



차문화 2025 겨울

36 37

茶半香初 특집 2  l  (사)한국차문화협회 몽골 해외워크숍

의 소리, 말의 발굽 소리까지 표현해내며, 연주자

와 관객이 감정적으로 하나 되는 경험을 제공한

다. 민속무용은 빠른 발놀림과 유려한 손짓이 조

화를 이루는 몽골의 민속춤은, 부족마다 특색이 다

르다. 카자흐 계열의 부족은 팔을 넓게 펼치는 춤

을, 동부 지역은 빠르게 몸을 회전시키는 춤을 춘

다. 남성 무용은 강인함과 민첩함을, 여성 무용은 

섬세한 손놀림과 우아함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

다.‘몽골 전통 공연’은 단순한 구경거리를 넘어, 하

나의 생생한 문화체험이자 정신적 여정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해 주었다.

4일째 몽골 최대 규모의 사원인 ‘간등사원’을 갔다. 

우리나라에선 ‘간단사’로 알려진 ‘간등사원’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자리한 티베트 불교사원으로 

1930년에 있었던 공산정권의 종교적 억압에서 살

아남은 유일한 사원이다. 라마불교의 대표적 사원

인 ‘간등사원’에는 150여 명의 수행자가 머물고 있

다. 공식 명칭은 ‘간등테그친른히드’이며, 몽골 불

교의 진수를 확인할 수 있는 도량이다.

몽골 불교의 중심 간등사원은 ‘완전한 기쁨을 가진 

위대한 곳’이란 뜻이 있다. 1809년에 짓기 시작해 

1913년에 완공된 간등사원이 몽골인들에게 기쁨

을 주는 이유는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세에도 다시 

인간의 몸으로 환생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곳을 마지막으로 협회 임원 차문화 워크숍을 마

쳤다. 3박 4일 동안 몽골에서 보낸 시간을 뒤로 하

고 다시 한국차문화협회 임원으로서, 또 차인으로

서 우리의 역할과 활동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어 무

척 뜻깊은 차문화 기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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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수교육

1박 2일간 진행

협회 임원 및 규방다례 이수자 등
50여 명 참여

협회ח ૑դ ��ਘ ��ੌࠗఠ ��ੌө૑ ز ੌ� ߅�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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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  l  협회 임원 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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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에는 협회 임원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

의 수업도 함께 진행했다. 이수자들이 직접 학생

을 지도하는 시간으로 많은 대학원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보수교육은 오후 1시부터 인성예

절교육 프로그램으로 1교실 배례와 규방다례, 2교

실 생활다례와 선비다례, 가루차행다례가 진행되

었다. 1교실에서는 최소연 보유자의 세심한 지도

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참가한 이수자들에게 일일

이 지도를 해 주었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인성예

절교육은 오후 4시까지 이어졌고, 수업을 끝내고 

인천 연수구에 있는 시래마을에서 저녁을 함께하

며 다담 시간을 가졌다. 다담 시간에는 협회 2026

년도 계획표와 일정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

다. 내년도 계획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일

정으로 짜였으며, 다양한 의견에 대해 교환하는 

시간이 되었다.

12월에는 송년회와 내년 1월 신년교례회, 동계연

수회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내년도 동계연

수회와 해외 임원 연수 건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을 나누었다. 이에 따라 11월 17일 최소연 이사장

을 비롯하여 차영민, 박광옥 부회장 등은 천안에 

있는 재능교육연수원을 둘러봤다. 연수원은 깔끔

했고, 식당과 강당, 숙소는 잘 정돈되어 있어 연수

하는 데 적당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내년도 해외 연수로 일본을 계획하고 있는

데, 일본 연수에 대한 비용 문제에서부터 차밭 탐

방 등에 대해 여러 곳에서 견적서를 받아보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민달래 팀장은 여행사를 몇 

군데 섭외하여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다담 시간 

동안 협회 임원들은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하나

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 

1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2일 차 보수교육이 시행되었

다. 전수교육관 2층 풍류관에선 최소연 보유자의 진행

으로 배례와 규방다례가 진행되었고, 전수교육관 1층

에 연습실에서는 박광옥 전승교육사의 진행으로 생활

다례와 가루차행다례가 진행되었다. 무형유산 규방다

례 이수자들은 최소연 보유자와 박광옥 전승교육사를 

도와 대학원생들에게 배례, 생활다례, 가루차행다례, 

규방다례를 집중적으로 1:1 교육이 진행했다. 최소연 

보유자는 “새벽부터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을 위해 하나

라도 더 가르치고 배우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

니다. 오늘의 교육을 통해 지도사범이나 회원들에게 정

확하게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워가시기를 바

랍니다.”라며 수업을 독려했다. 보수교육 다음에는 수

료식 대표 선서와 함께 1박 2일간의 협회 임원 보수교

육 및 대학원 수업을 모두 마쳤다. 

특집 3  l  협회 임원 보수교육 실시

보수교육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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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香共感

노인성 난청, 
보청기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оୌ؀ ӡ߽ਗ 이ੋ࠺റҗ

਋ਔࢶ  ࢚Үࣻ

노인성 난청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귀의 노화 

현상으로 인해 서서히 청력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귀의 노화로 퇴행성 변화가 이뤄진 신경

조직은 재생이 힘들어 청력을 예전 상태로 회복하

기는 쉽지 않다.  

난청은 그 자체로도 불편함을 초래하지만, 고령자

의 소통과 사회생활 위축을 가속한다. 또 정상인

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2~5배 높다는 연구결과

가 있다. 최근 세계적 저널인 랜싯(Lancet)에 게재

된 해외 전문가 그룹의 대규모 메타분석 연구결과 

보고를 보면, 난청이 있는 경우에 치매 발생 위험

성이 37% 가까이 증가했다. 

난청이 뇌의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청력 손실과 연관된 

노화와 미세혈관 병변 등의 기전으로 치매 발생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난청으로 인한 

뇌의 자극이 줄어들면 감각 박탈에 따라 뇌의 감

각 처리 영역의 활동 감소로 이어져 인지 기능 저

하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난청으로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생기고, 사회적인 고립이 유발돼 

사회적 상호작용이 저하되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

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난청을 유발하는 가장 나쁜 습관은 과도한 소음 

노출이다. 통상 80dB 이상의 큰 소리는 청력에 문

제를 일으킨다. 일상적인 대화의 크기는 50dB 정

도인데, 소리가 10dB 증가할 때마다 10배 커진다

고 볼 수 있다. 즉 80dB 소리는 일상적인 대화 소

리보다 1,000배 큰 소리라 할 수 있다.

대다수 난청 환자는 자신의 난청 여부를 잘 인지

하지 못한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현

상이라고 치부한다. 특히 난청이 한쪽 귀에만 생

 ী ૕ജীޙٸ ೞ기ޅ ؀ചܳ ੜ 이೧ೞ지 դ୒ ജ੗는 ఋੋҗ੄ ࢿੋ֢

؀ೠ ੿ഛೠ ݺࢸ이 이ܞઉ야 ೠ׮� 이 ૕ജਵ۽ ӈо ই઱ ݡ는 Ѫ이 ইפ


는 Ѫ을 ঌ۰઱Ҋۄ ੸ӓ੸ੋ 재ഝ۽ ੌ࢚җ 사ഥࢤഝী ௾ 지੢이 হ਺

을 ઱지दெ야 ೠ׮�

건강한 삶  l  ֢ੋࢿ դ୒

겼을 때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어 간과하기 

쉽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난청 유병ܫ이 

높아지는 데 비해 환자들의 보청기 사용ܫ은 매우 

낮은 편이다. 2010~2012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에 따르면, 보청기가 필요한 40dB 이상 중등도 난

청 유병ܫ은 60대 12%, 70대에 26%, 80대 이상에

서 53%였다. 하지만,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보청기가 필요한 인구 중 약 12.6%만이 보

청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보청기 사용을 꺼리는 이유는 다양하다. 과거의 

보청기는 모든 영역의 소리를 확대해서 들려주기 

때문에 큰소리를 너무 크게 듣게 되는 등의 불편

함이 있었다. 현재는 기술의 발달로 주변 소리를 

위화감 없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다

최근 개발된 보청기는 성능은 물론 외형도 많이 

개선됐다. 귀 뒤로 살짝 걸거나 외부에서 아예 보

이지 않는 제품도 있다. 과거처럼 외부에서 두드

러지게 드러나 보이는 외형의 보청기는 이제 사용

되지 않는다. 난청이 있다면 안경을 끼듯이 보청

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경제적 이유 역시 보청기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현재 보청기의 정부지원은 청각장애(양

측 60dB 이상, 또는 한쪽 40dB � 반대쪽 80dB 이

상)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보다 

많은 난청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될 여지가 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보청기 종류는 매우 다양하

다. 유형에 따라 고막형, 귀속형, 외이도형, 오೑

형, 귀걸이형 보청기가 있고, 소리를 분석해 조절

하는 채널 수에 따라 기능이 구분된다.

기존의 교체형 배터리 대신 충전식 배터리를 탑재

한 보청기와 무선 충전 기술이 적용된 제품도 개

발됐다. 이들 제품 중 환자 개인의 건강 및 청력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제품을 선택할 때 말소리

가 뚜۶이 들리지 않거나 이물감에 착용을 꺼릴 

수 있다.

실제 보청기 사용자 중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

나 이물감 등의 원인으로 사용을 중단하는 사례는 

흔하다. 이 같은 경향은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 없

이 보청기를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 심해진다.

보청기를 이용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난청의 유형, 정도를 판별해야 한다. 단, 난

청이 심할 때는 인공와우나 이식 수술 등을 통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심하지 않은 노인성 난청 

환자는 적극적인 청력 재활도 중요하다. 청력 재

활 중에는 심리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노인성 난

청 환자는 타인과의 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

다. 이 질환으로 귀가 아주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을 알려주고, 적극적인 재활로 일상과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없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난청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 만큼 자신의 귀 건강 

상태를 자세히 검사해야 한다. 전문의의 진단 하

에 이뤄진 보청기 착용은 난청 극복은 물론 환자

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고령화 시대에 건강

한 삶을 위해 난청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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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팔관회를 통해 본 의례문화(2)

고려 팔관회와 차(茶) 명상: 일상 속 깊은 성찰로의 초대

글_문학 박사

     강원지부장  김미숙

고۰ ౹ҙ회의 ୷ઁ ࠙ਤ기

『고려사』에 의하면 팔관회는 고려시대 9가지 속절(ᖡᨢ:명절날)의 하나였다. 

고려시대 속절에는 정월(元ᩆ:설날), 상원(ᓓ元:정월대보름), 한식·상사(ᷓᙥ·

ᓓᒍ:음력 3월 3일), 단오(ၭឥ음력 5월 5일), 중구(ᬍ༷:음력 9월 9일, 동지·

팔관(წᬷ·ᵋ໹:음력 11월 15일), 추석(ᱩᔛ:음력 8월 15일) 등 아ഖ 가지가 

있다.1) 이러한 속절에 사당이나 조상의 묘에 차례를 지낸 후 사람들이 어울려 

즐기는 축제이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팔관회의 분위기를 발ۇ하게 묘사한 시

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정기는 ಏ럭이고 북소리는 وو

             호종하는 선관들은 만종의 녹을 누린다.

             예악은 한창인데 임금은 희열에 젖어있고

             어느 새 송악의 소나무엔 백설만 쌓였다.

이 시는 척약재 김구용(1338q1384)이 공민왕 18년(1369)의 ‘팔관대회’를 보

고 그 소감을 ਹ은 것이다.2) ಏ럭이는 깃발과 요란한 북소리에 어울린 갖가

지 악무와 잡희들로 어우러진 팔관회의 장을 재기발ۇ하게 묘사하고 있다. 

왕을 호종하는 관리를 ‘선관(ᔪ໬)’에 비유하였고 온갖 의식이 벌어지는 구

정<격구를 하는 대궐의 크고 넓은 마당>에서 만면에 미소를 머금은 공민왕

(1330~1374)의 용안을 선연하게 묘사한 후 갑자기 내린 서설이 송악산 소나무에 

수북이 쌓였다라고 마무리 하였다. ‘예악은 한창인데 임금은 희열에 젖어있고’라는 

대목에서 팔관회 대회일에 음악이 연주되고 행사가 축제 형식으로 흥겹게 진행되

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팔관회는 엄숙한 의례가 주를 이루는 행사였지만, 

그 이면에는 흥겨운 축제의 기운이 가득했다. 팔관회는 소회일(ᖀἀ᥀)과 대회일

(ႝἀ᥀)로 나׊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궁궐 밖에서는 백성들의 흥을 돋우는 다채

로운 연희가 펼쳐졌다. 음악이 연주되고, 가무가 어우러지는 백희(百戲)는 신분과 

계층을 초월하여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이였다. 차(茶) 의례의 고요함과 축제의 

흥겨움이 함께했던 팔관회는, 차 한잔이 지닌 정신적 가치와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화합의 기쁨을 동시에 보여주었으며, 조화와 평화를 노래했다. 8월 늦여름, 햇살에

는 서서히 가을의 빛깔이 스며든다, 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지는 차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소통과 화합의 가치를 일깨워주고있다.(1회 끝)

다. 자연이 수۴צ가을의 정੸은 인р의 심성을 조ਊ൤ 가라ঊ൤는 ҅절੸ ൨을 지ן

(ᗏᆄ)하는 시기, 차 한 ਖ਼의 ݉은 ೱ은 ҅절의 ஜਫ਼과 ഐ਽하ݴ 마਺의 ૕서를 회복시

ః는 매개가 ػ다. 이러한 r고ਃ의 체೷s은 단순한 ਺미를 ֈয 하나의 제의੸ 체೷으로 

ഛ장ؼ 수 있으ݴ, 고려시대 팔관회(八關會)가 지֝؍ 의례੸ 고ਃ와 ૒੽੸으로 ׿ݏ

는다. 팔관회는 ࠛ교·도교·షࣘ신ঔ이 ਲ਼합ػ 국가੸ 의례로 ঌ려઎지݅, Ӓ 내면에는 

심성 수양੸·명상੸ 구조가 자리하ݴ, 특൤ 차(茶)는 제의의 ૘중과 정Ѿ성을 구현하는 

೨심 매체로 ੘ਊ하৓다. ࠄ고는 ೙자의 논문을3) 비܃한 문೴을 기반으로 팔관회의 의

례 구조와 Ӓ ࣘ에 내재한 차문화·명상성을 고଴하고, 이를 현대 차명상과의 문화사੸ 

҅보 ࣘ에서 재해석해 ࠄ다.

౹ҙ회의 의۹ 구조와 성격

팔관회는 본래 불교 팔재일 신앙에서 기원하나 고려에 들어와 국가적 제의로 재편

되었다.4) 『고려사』에 나타난 기록에 따르면 팔관회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왕실의 안녕과 국가의 질서 재확립을 목적으로 한 정치·종교 복합 의례였다.5) 

팔관회가 불교 중심 의례로 보이나 실제로는 도교적 제천 요소와 토속신 숭배 및 

㫌旗邋邋鼓逢逢

扈從仙官祿萬鐘

禮樂末終天有喜

須臾雪滿鵠峯松

3) 김미숙, 「고려 팔관회의 의례문화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4)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조각, 1993, pp. 212-213.

5) 『고려사』 권5·권78, 팔관회 관련 기록 참조.

1) 『高麗史』 卷84 志38 刑法1 名例 禁刑, “俗節【元正 上元 寒食 上巳 端午 重九 冬至 八關秋夕】.”

2) 金九容, 惕若齋集 卷上, “己酉年八關大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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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香共感 지부장 칼럼  l  고려 팔관회를 통해 본 의례문화(2)

작 이 모든 행위는 의례의 ‘리듬’을 형성하며 이를 통해 참여자는 의례적 호흡을 얻

었다. 이는 곧 팔관회 속에서 차가 수행적 매체였음을 입증한 것이다.

౹ҙ회의 명࢚성

의례의 명상 구조와 팔관회의 절차는 ‘정화 ª 집중 ª 합일’의 삼단 구조를 갖추

고 있으며, 이는 현대 명상의 단계와 동일한 패턴이다. 정화 단계에서 마음을 비우

고 집중 상태로 들어가며, 헌다·공양 단계에서는 감각적 매개를 통해 정념(ᩆ念)의 

상태를 유지하고, 최종적으로 연희 단계에서는 공동체적 합일감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팔관회는 단순 종교 행사라기보다 국가 단위의 명상적 수행 체계였다고 볼 

수 있다. 차의 명상적 기능은 차는 참석자의 감각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한 지점에 

모으는 ‘정념적 도구’였다. 뜨거운 기운, 탕색(ᴅᓸ), 향기, 그리고 천천히 마시는 행

위는 모두 참여자의 심리를 가라앉히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게 하였다. 이는 현

대 차명상의 핵심 구성 요소와 직접적으로 맞닿는다.

현대 차명࢚과 ౹ҙ회의 문화사적 ҅보

차명상은 팔관회의 내면성의 계승 물이다. 현대 차명상은 차의 향·색·온기를 통해 

감각을 열어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수행 방식이다. 이는 팔관회의 향다(Ḧ茶), 정화 

의식, 의례적 호흡, 집중적 공양과 직접적인 구조적 유사성을 가진다. 즉 차명상은 

사회적 의례였던 팔관회의 내면성·정화성을 개인 수행으로 전환한 현대적 계승이

라 할 수 있다. 의례의 공동체성에서 개인화로의 전환은 팔관회가 국가·사회적 명

상 의례라면, 오늘날 차명상은 개인의 일상 속에서 구현되는 수행이다. 그러나 이 

차이는 형식의 차이일 뿐, ‘고요를 통한 질서 회복’이라는 본질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고려 팔관회는 국가적 제의였지만, 그 내면에는 차를 통한 정화와 집중, 명상

의 구조가 내재해 있다. 차는 의례의 다층적 종교 요소를 하나로 통합하는 매개였

으며, 참여자의 감각을 열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수행의 도구다. 현대의 차명상은 

팔관회 속의 이러한 내면적 요소가 개인화된 형태로 재탄생한 것이며, 차를 통한 

고요는 시대를 넘어 지속되는 심성 문화의 흐름이다. 늦가을의 고요 속에서 피어

오르는 한 잔의 차향은 팔관회가 지֝던 제의적 고요와 명상적 깊이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되살리게 한다. 

지부장 ணۢ은 2회에 Ѧ쳐 실঻णפ다. 1회 원고 ՘은 고려 팔관회의 ୷제 분위기이고, 2회 

원고는 팔관회의 의례 구조와 성Ѻ부ఠੑפ다.

조상제례가 혼입된 “다층적 의례 체계”를 지֝다고 

분석한다.6) 이러한 다층성은 의례의 감각적·정신적 

층위에서도 복합적 의미를 생성했고, 차(茶)는 이 

복합성의 중심에서 청정성과 고요의 상징으로 기능

했다. 팔관회의 의례 절차의 구성을 보면 문헌 분석

에 따르면 팔관회는 대체로 ˝ 정화(ᩉၥ), ˞ 천신

(᯷神), ˟ 공양(໊ᜍ), ˠ 향·연등 의례, ˡ 연희와 

참여라는 흐름으로 구성된다.7) 

정화 단계에서는 물·향·차 등이 사용되며 의례 공간을 신성화하고, 참여자의 심리

를 ‘집중의 상태’로 이끌었다. 공양 단계에서는 불보살과 선현에게 차를 올리는 헌

다(ḭ茶)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는 단순한 봉헌이 아니라 의례 수행자가 

자신의 마음을 정결히 하여 신 앞에 나아가는 행위였다. 향과 등불은 감각적 신성

성을 극대화하며 의례의 전개에 ‘집단적 집중’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런 구조

적 특징은 팔관회가 일종의 집단적 명상 의례였음을 시사한다.

౹ҙ회와 차문화의 연҅

제의 매체로서의 차는 팔관회의 의례 속에서 차는 사물적 공물 이상의 의미를 지֝

다. 『고려사』와 사찰 문집에 보이는 “헌다(ḭ茶)”, “향다(Ḧ茶)” 등의 표현은 차가 신

령에게 바치는 정결성의 상징이자 참여자의 정신을 맑히는 수행의 도구였음을 보

여준다. 불교의 청정 사상과 도교의 청정무위(ᰟᩉ዗ᢗ) 개념, 토속 제천의 정화 

사상이 모두 차라는 매체를 통해 통합되며, 차는 팔관회의 다원적 종교 구조 속에

서 문화적 통합의 매개로 기능하였다. 또한 차향은 의례 공간에서 두 층 위의 의미

를 생성했다. 첫째, 신령을 맞이하는 신성성의 표현으로서 향기(Ḧ氣)는 필수 요소

였다. 둘째, 참여자의 감각을 열어 의례적 집중 상태로 이끄는 내면성의 매개였다. 

팔관회의 의례 공간이 “감각적·심성적 층위가 결합된 복합 구조”라고 분석하는데,8) 

차향은 바로 이러한 복합 구조를 강화하는 감각적 정신적 역할의 키워드였다.

차는 의례 전체의 시간성을 조절하는 장치이기도 했다. 물을 끓이는 시간, 찻잎을 

،고 우려내는 시간, 향이 피어올랐다 사라지는 흐름, 잔을 들고 천천히 마시는 동

6) 김미숙, 앞의 논문, pp. 47-49.

7) 『고려사』 「예지(禮志)」·「악지(樂志)」 참조.

8) 김미숙, 앞의 논문, pp. 1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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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교육학 박사

우리 협회 충북지부장

൞ࣼ߅

시리도록 차갑고 차가운 눈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가, 

애끓는 그리움 속에서도 자신을 다스리며 어우를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인

가. 이해인 님의 시 <겨울 편지>에 담긴 그리움이 문득 다가오는 오늘이다.

혼자 마시는 차는 나를 바라보게 한다. 맑디맑은 찻물은 나를 비춰보며 스스

로를 보듬게도 하고 때로는 차를 보내온 벗을 생각하게도 한다. 마주 앉지 않

아도 그의 맑은 눈과 미소, 따뜻한 위로의 음성이 들려온다. 

고려말의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잠시 한 잔의 차로 나를 돌아보며 자신을 가다

듬는 시간, 차 선물에 감사하며 기쁨의 교감을 표현한 시를 감상해 보자. 고려

말의 학자 도은 이숭인(李崇仁, 1349~1392)의 <남악 총선사방 임 선생 운을 

따라 짓다(題南嶽聰禪師房, 次林先生韻)>라는 시에는 수행하는 옛벗의 삶을 

보며 나를 다스리는 차의 의미가 잘 드러나 있다. ‘남악’은 지리산의 다른 이름

이다.

겨울이다. 차가운 바람 속 쓸쓸함이 한없이 몰려와 더 세차게 추위가 가슴까

지 시리게 한다. 영하를 넘나드는 추위로 자꾸만 웅크려진다. 눈이라도 내리

면 흰 눈을 밟으며 잠시나마 푸근함이라도 느낄 텐데. 

친구야, ​네가 사는 곳에도 눈이 내리니?

​

​산 위에 바다 위에 장독대 위에

하얗게 내려 쌓이는 눈만큼이나

​너를 향한 그리움이 눈사람 되어 

눈 오는 날

​

눈처럼 부드러운 네 목소리가

조용히 내리는 것만 같아

눈처럼 깨끗한 네 마음이

하얀 눈송이로 날리는 것만 같아

​

​나는 자꾸만 네 이름을 불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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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은은 고려 후기의 문학을 대변하는 문인으로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와 함

께 고려말 3은으로 일ஸ어진다. 그는 문재로서 고려의 국익을 위해 기여했으나 

1392년 정몽주가 살해된 뒤 그의 일당으로 몰려 유배, 조선이 개국 되자 정도전

이 보낸 황거정에게 피살되었다. 

‘삼업(ᓈᜬ)’은 불교 용어로 신업(ᙻᜬ·몸으로 지은 업. 탐਄), 구업(༽ᜬ·입으로 

지은 업. 성ն), 의업(᣾ᜬ·마음으로 지은 업. 어리석음)을 뜻한다. ‘영사어(ᆗ師

᜔)’는 당나라 때 유학자 한유(ᷠᢲ)의 |송영사(ᖷ靈師)}의 ‘지금 그대를 우리의 

도(道)로 끌어들여, 삭발한 머리에 유학자의 관을 ॻ워주고 싶다(ፖᦍᆄᬞ道 

ᮁ᠙໫࿠ᨙ)’라는 구절로, 승려를 환속시켜 유학자로 만들고 싶다는 말이다.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벗이 오랜만에 만났다. 차 한 잔 기울이며 이심전심(ᤎᚄ

᧵ᚄ)으로 서로의 마음을 ੍는다. 이미 도인이 된 옛벗을 보며 자신의 삶을 반

추해 본다. 이제 속세를 떠나기엔 늦은 것일까. 다사로운 햇살 속 먼 산을 바라

보며 구름처럼 한가하게 살고 싶은 소박한 바람을 한 잔의 차 속에 담아 본다. 

벼슬 그만두고 산속으로 돌아오고 싶다(ὅ໬ᵞᮉỘ)는 뜻을 말하고 있지만, 속

세의 인연은 겨울바람처럼 냉഑하기만 하다.

생몰 미상인 고려말 충숙왕(᲋ᘆ៲) 때의 문신 홍약(洪瀹)의 <송౵ 최성지 정

승이 차와 종이를 선사함에 감사하며 두 수를 짓다(ᒭᖳᴲᱟᓨཫᕲᬞṱ茶᬴ 

ᤍᗹ)>를 보자.

정승 최성지가 차와 종이를 선물했다. 홍약은 시 두 수를 지어 사례했다. 두 

수 가운데 이 시는 첫째 수이다. 차와 종이가 금보다 낫고 그 뜻이 고결하고 

한결같음을 고사(故ᑺ)로 표현하여 선물의 정의(ᨼᤊ)를 높이 치하했다. 

낙노(ᄣ၊)는 차, 측리(Ტሑ)는 결 무ס가 비스듬하게 새겨진 종이를 가리킨

다. 먼저 차와 종이 선물의 가치를 논하여 정승의 높은 안목을 칭송했다. 영금

(䕦金)은 국화 무ס로 만든 황금 ؕ이이다. 송나라 황실의 차인 용단과 봉병, 

모영(ከ᝼, 붓)과 오규(ាྛ, 먹)도 뜻밖의 선물로 받았나 보다. 

양선(ᜌᔽ)은 중국 호주 장흥현 지역의 지명으로 그곳에서 생산되는 차를 ‘양

선차’라 한다. 차의 유풍은 남아 그대로이나, 동진(東ᭉ)의 명필 왕희지(៲ὶ

ᬞ, 321~379)가 벗들과 난정(ᄫᨲ)에서 모여 놀며 시를 짓던 고사(故ᑺ) 속 주

인공들은 이미 고인이 되었다. 왕희지는 우군장군(ᠻཱུᦍཱུ) 벼슬을 지냈기 

때문에 ‘왕우군’이라고도 부른다. 옥천(េᯰ)은 당나라 노동(ᆦძ, 775~835)이

다. 그는 차 품평을 잘하였고, ‘다가(茶ൻ)’는 한유의 칭송을 받기도 하였다. 

홍약은 최정승이 이미 고인이 된 노동이나 왕희지 못지않은 풍류를 아는 현시

대의 ڪ어난 인물이라고 극찬했다. 특히 그는 차와 종이를 받은 감사의 마음

을 차의 청아한 덕성과 한결같음 속에 담았다. 최정승에 대한 후의는 물론 자

신의 변함없는 존경의 마음을 한껏 표현한 시이다.

눈 내리는 창밖을 보며 차 한 잔 나ׂ 벗을 기다려 본다. 따뜻한 미소, 음성, 

차를 건네는 손길이 그립다. 

선조의 품격  l  고려 차시(茶詩) 이야기茶香共感

相逢久面目
妙契透機關
三業水俱淨
一生雲與閑
泉甘宜煮茗
日永好看山
慙愧靈師語
休官便此還

오랜만에 옛벗 얼굴 마주하니

오묘한 인연으로 속마음도 통하네 

삼생의 업은 이미 물처럼 씻겨지고

일생의 삶은 구름처럼 한가하네 

샘물은 달아 차 달이기 좋고

다사로운 햇살 속 산풍경도 그윽하네

부끄럽구나 영 스님께 환속을 권했던 일      

벼슬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네

惠賜重重意轉深
酪奴側理勝䕦金
龍團鳳餠堪同調
毛穎烏圭豈異心
陽羨遺風淸可掬
蘭亭故事杳難尋
玉川已遠右軍死
何處如今覓賞音

내려주신 귀한 뜻 더욱 깊으니

낙노와 측리가 금 한 상자보다 낫구나

용단과 봉병은 운치가 같고

붓과 먹도 어찌 딴마음 품을까

양선의 유풍은 맑아 움켜쥘 만하나

난정의 고사는 아득한 옛일이네

옥천은 이미 멀고 왕우군도 죽었으니 

지금 어느 곳에서 이 풍류를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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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늦게까지 심의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리고 매번 좋은 행사 열어 주시

는 협회 이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차생활을 하면서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

니 저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고 가족과 친구들이 응

원해주시니 더 말할 나위 없이 감사함을 느끼고 있

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이어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선비다례에 

열중하는 순간에는 제가 신선이 된 듯한 착각이 듭

니다. 따뜻한 차 한 모금에 몸이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앞으로도 차생활을 하면서 저의 전공

인 국악을 더 배우고 익히며 대학 생활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연한 기회에 한국차문화협회 경남

지부 함안지회에서 차를 배우게 되어 지금까지 차

공부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처음 시작한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는 다기가 무겁고 물은 뜨거워 힘들

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차를 마시는 것이 좋

아 차츰차츰 차에 대한 애정이 생겨났습니다. 조

금씩 차 우리는 순서도 알게 되고 다례와 차문화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겁게만 느껴지던 다기도 손

에 익어 가벼워지고 차와 차문화에 매력을 느끼며 

틈날 때마다 다례를 익혔습니다. 

차문화 관련 행사를 참여하거나 대회에 참가하면

서 많은 차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열리

는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에도 몇 번 

참여 하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이 멋지고 

이쁜 모습으로 다례를 하는 모습에 주눅이 들기도 

하고 유치원 아이들의 모습은 너무 귀여웠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볼 때면 저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 반갑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도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받았습

니다. 다른 대학교에서 참가한 친구들의 의젓한 

모습을 보며 걱정을 하였는데, 운 좋게 큰상을 받

글_경남지부 김도현

회원들의 다채로운 차 이야기 속에는 즐거움, 기

쁨, 아쉬움, 연민, 사랑, 외로움 등이 묻어 있다. 그 

속에는 보석 같은 우리의 일상이 숨어 있다.

이번호에는 각 지부의 회원들이 다양한 주제로 차

와 관련된 내용을 보내주었습니다. 옥고를 보내주

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원 글밭은 차인 여러분들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 옥고를 보내주세요.

<편집자 주>

ഥਗ Ӗߒ

차 차 차

선비차로 신선 되어 보기
ച੹ 차৘੺҃ো؀ഥ ୭਋ࣻޙ차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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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따뜻한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기

에 후배들 앞에서는 더 정성스럽게 더 책임감 있게 

서고자 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이번 인설차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단

순한 성과가 아니라,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용기이자 스스로를 이겨낸 값진 결과입니다.

차는 제게 마음을 치유해 준 첫 번째 친구였고, 앞

으로도 저는 차를 통해 더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

습니다. 저를 믿고 따뜻하게 이끌어 주신 마숙경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1학년 때 학교생활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친

구도 없고 따돌림을 겪으면서 무단결석이 잦았고 

마음의 어려움도 커져 치료와 상담을 함께 받는 시

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대한 꿈도 없고, 

제 자신을 믿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전환점이 된 것은 작년 인설차 경연대회였습니다.

차를 준비하며 보내는 고요한 시간은 마음을 안정

시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

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마숙경 

선생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따뜻한 칭찬과 격려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작은 동작에도 “참 

잘한다, 넌 할 수 있다”라고 응원해 주셨고, 그 말

들은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습

니다.

올해 저는 다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차를 마시

며 마음을 다스리고 운동을 병행하여 15kg 이상의 

체중을 감량했으며, 2주 동안 예절실에서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연습 기간에는 후배들 앞에서 시범

을 보이며 제가 받은 응원과 용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차가 열어준 새로운 길

글_신명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다연 글_협회 부회장 강정자

몽골여행

억겁의 세월에 밟혀

무너져내린 돌부리 사이로

피어난 에델바이스 꽃향기는

추억으로 한 컷 남겼다

붉은 노을 잠든 밤 

두 팔 뻗어 하늘을 짚고

돋움 발 가볍게 헤엄치듯 떠오른다

잡힐 듯이 쏟아지는 별 무리 쫓아 

밤을 헤어 지새운다. 

황야의 대지를 다져온 

유목의 삶

겹겹이 둘러싸인 언덕배기 땅 

초원 가득히 싹을 틔우고 

가축은 기름진 풀을 뜯는다

천년와불 팔베개하고 잠들어 있는 그곳

양떼도 흰 구름도 경계 없이 오고 가네

사진 오른쪽에서 둘째가 신명여고 김다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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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라졌으나 현재 한국의 서원은 2019년 7

월 이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가치

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함안 서산서원은 숙종 29년(1703년)에 경상도 유

학자 곽억령 등의 청원으로 1706년(숙종 32) 단

종 폐위에 반대하여 절의를 지킨 생육신인 조려

(趙旅). 원호(元昊), 김시습(金時習), 이맹전(李孟

專), 성담수(成聃壽), 남효온(南孝溫)의 학덕과 충

절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신 곳으

로, 1713년에 ‘西山(서산)’이라는 현판을 받아 사액

(賜額)되었으며, 선현 배향과 지방 교육의 일익을 

문화재 소풍사업 체험 부스 찻자리를 서산서원에

서 가졌습니다. 성균관 유교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참여한 이번 찻자리는 은행잎이 노랗게 물드는 햇

살 좋은 가을 오후였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댕기 머리를 한 청소년들과 서원을 견학하고 체험

하러 오신 많은 분과 함께하였습니다.

서원은 조선 시대 성리학을 가르치던 교육기관으

로 성현을 기리는 사묘(祠廟) 역할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1543년 풍기군수 주세붕

이 세운 백운동 서원을 시작으로 교육, 제사, 향촌 

교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정치적 붕

당의 온상이 되기도 하여 1868년 서원 철폐령으로 

담당하여 오던 중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1984년에 복원되었습니다. 이날 저는 여름내 서

산서원 정원에 피어있던 아라홍연 연꽃을 닮은 백

련 차를 우려 청소년들과 방문객들에게 대접하였

으며, 방문객들은 찻잔을 두 손에 들고 가야금 합

주와 현대무용을 감상하며 강당인 양정단과 서재

인 상의재 마루에 앉아 고즈넉한 가을을 가슴에 담

아내었습니다. 특히 한복을 곱게 차려입는 청소년

들이 송의재에서 공연한 가야금 합주는 예악에 노

니는 옛 선조들을 떠올리게 하는 멋진 프로그램으

로 차와 예악이 하나 되는 풍류를 만들어 내었습니

다.

가을이 가을다운 것은 자연이나 사람이나 울긋불

긋한 마음으로, 따뜻한 한 모금의 차로 가슴을 적

시며 낙엽 젖듯이 젖어 드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

니다. 차 공부를 하면서도 따뜻한 한 모금의 차로 

만인을 즐겁게 한다면 그 또한 행복이 아닐까 생

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 나 자신이 

차 한잔을 우려낼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면 차를 나

누는 방문객들의 행복한 마음을 어찌 보았겠습니

까?. 차를 공부한 시간이 모두 고맙고 뿌듯한 시간

이었습니다. 

함안 서산서원 찻자리 가져

글_경남지부 전문사범 김둘자

가을이 가을다운 것은

자연이나 사람이나

울긋불긋한 마음으로,

따뜻한 한 모금의 차로 가슴을 적시며

낙엽 젖듯이 젖어 드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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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날은 오랜 친구와의 만남에서 작은 오해

가 쌓여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평

소 친밀했던 사이였지만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오해

로 이어지면서 둘 사이의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

었죠. 결국 서로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연락이 자연스레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때 느

낀 외로움과 아쉬움은 마치 각자의 다구가 제자리

를 잃어버린 채 소란만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가 서

로의 역할과 의미를 잃었기 때문임을 다시금 일깨

워 주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때때로 역할의 불균형이나 소

통의 부재로 큰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이

러한 경험들은 결국 우리가 서로의 고유한 가치와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자리를 다시 찾기 위

한 계기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려는 노력이 

쌓일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과 깊은 인연이 만들

어지는 것이겠지요.

우리의 삶은 다기의 올바른 배치처럼 각자의 ‘구실’

을 찾아야 온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관

이 바로 삶의 올바른 태도이자 자존의 회복이 아닐

까요.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 풀꽃2 >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인연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우리가 서로의 ‘모양까지’ 알고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의 관계는 깊고 아름다운 인연이 될 것입니

다. 

모든 인간관계는 마치 차를 마시기 위해 다구(茶

具)들이 모여 하나의 예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개성과 역할을 가진 도구들이 어우러져

야 비로소 차 한 잔의 완성을 끌어내듯 우리 관계

도 그래야 제 기능을 발휘하지요. 하지만 그 과정

이 늘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저 역시 몇 가지 곤란한 상황

을 겪으며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몸소 느꼈습니다. 

한 번은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였

습니다. 저는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 애썼지만 

한 동료와의 소통 문제로 큰 갈등이 생겼죠. 그분

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다른 이들의 

기여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간마다 

제 의견은 무시되었고 결국 제가 담당했던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프로젝트 전체에 차질이 생

겼습니다. 그때 느낀 소외감과 분노는 마치 다구

들이 제자리를 잃고 흩어져 불편함을 초래하는 모

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면 각자의 존재와 기여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

는다는 사실을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은 물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숙우는 찻물 온도

를 조절하며, 퇴수기, 찻잔, 차통 등 각 도구는 제

자리에 있어야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기가 어긋난 자리에서 임무를 수행한다면, 

찻물이 흘러내리거나 찻잎 부스러기가 쏟아지듯 

우리 관계도 어수선해지고 불편함이 생깁니다.

지상에서만 천체를 관측하던 시절, 우주 밖을 온전

히 들여다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구름과 대기의 방

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인류는 결국 허블 우주망

원경을 띄워 우주의 신비를 밝히려 했고, 초기 반

사경 문제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수리와 정비 덕분

에 허블은 설계 수명을 넘어 30년 넘게 우주의 진

실을 포착해 냈습니다. 우주왕복선 스페이스 셔틀

이 수많은 에너지를 쏟아 대기권을 넘어 나아갔듯, 

우리도 자신에게 맡은 소임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

다.

결국 우리는 자신이 맡은 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에 묵직한 추를 달아 제자리를 찾는 것, 그것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인연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차 한 잔과 다구처럼,

관계 속 ‘나의 자리’에 대하여

글_대구경북1지부 지도사범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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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설차문화전에 직

접 참가할 수 없었지만, 선비다례 시연 동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계속되는 저의 실수와 부족한

데도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직접 촬영하며 자

세를 바로잡아 주신 신연서 이사님, 최진숙 이사님

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인설차문화전에 제출했던 동영상이 가천문화상을 

수상하였다는 지부장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척 

놀랐지만, 이 수상은 제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흔들림 없이 차 

공부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겨 있으며,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손끝의 여백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차는 비

로소 온전한 흐름을 갖추게 됩니다. 생활다례는 

정확한 동작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

긴 마음의 결이 고르게 다듬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

다는 사실을 매 순간 새로이 배우고 있습니다. 급

하고 바쁜 마음의 속도를 내려놓고 비우고 시작해

야 합니다. 일상의 감정들을 부드럽게 가라앉힐 

수 있는 풍아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내가 나로서 

충만하게 존재한다는 인식을 하게 하는 소중한 시

간이 되어줍니다.

 제26회 전국 인설차문화전 및 차예절경연대회에 

참여하며, 이번 경연의 시간은 그동안 쌓아온 배

움을 차분히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절과 물의 흐름 속에서 배운 느린 시간의 가치, 그

리고 바쁜 일상에서도 잃지 않아야 할 마음의 방향

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다례가 전해

주는 고요함과 여백의 미를 지키며, 차를 통해 자

신을 단정히 다듬어가는 길을 꾸준히 이어가고자 

합니다. 생활다례의 사려 깊은 세계가 오래도록 

제 일상 속에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릴 적 친척이나 동네 어른을 찾아뵈었을 때, 예

의를 갖춰 절하며, 내주시는 다과를 맛있게 먹었던 

“전통적인 다례(茶禮)”의 기억이 납니다. 오랜 세

월이 흐른 지금, 바른 자세를 취하기조차 쉽지 않

지만, 지부장님과 사범님들께서는 저의 부족하지

만 인내심을 가지고 칭찬과 격려를 듬뿍 담아 친절

히 이끌어 주십니다. 차를 대하는 절차와 자세는 

어렵지만, 덕분에 배례법과 행다법을 차근차근 제

대로 익히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다례와 선비다례

를 직접 시연하시는 최진숙 선생님의 모습에는 정

성과 진심이 가득합니다. 차분하고 간결한 자세,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정갈

한 품격과 기품은 매 순간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제 안에 잠재된 호기와 열정을 일깨웁니다.

차란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시작으로, 

차의 역사, 성분과 효능, 차인 열전, 육대 다류에 

관하여 공부합니다. 특히 육대 다류를 강의하시

고, 각종 차를 직접 우려내어 따라 주신 이석예 이

사님의 흔들림 없는 자세와 다양한 차의 맛을 우려

내시는 깊은 내공에 감탄했습니다. 저 역시 그 내

공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느덧 4학기 교육생이 되었습니다. 지난 4학기 

동안 규방다례와 생활다례를 배우며 가장 크게 느

끼는 변화는 제 마음이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예

절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절을 올릴 때

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그 

고요한 순간이 상대를 향한 존중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은 정해

진 예법 중 하나이지만, 그 안에는 차를 올리는 사

람의 마음과 태도가 고스란히 비칩니다. 

 차를 준비하며 물의 흐름을 바라보며 때로는 여백

을 배우게 됩니다. 물이 달아오르고 식어가는 온

도, 다관에 스며드는 잔열, 수증기가 사라지며 남

기는 여백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제 호흡도 

그 속도와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늘 빠르게 움

직이며 바쁘게 지내는 일상 속에서, 물이 만들어내

는 흐름의 유연한 리듬은 저를 잠시 멈추게 하고 

마음의 소란스러움을 차분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

래서 생활다례는 기술의 습득을 넘어 마음을 단정

히 다듬는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윗사람께 차를 올리는 동안, 찻잔을 들어 올리는 

작은 동작 안에는 단순한 ‘대접’ 이상의 의미가 담

많은 분의 도움으로

가천문화상을 수상하다

차의 흐름 속에서 찾는

일상의 여백

글_서울제1지부 교육생 유기선 글_서울제1지부 4학기 교육생 김승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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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몇 시간을 가르쳐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 자세 

속에서 저는 다도의 본뜻, ‘마음을 닦는 길’을 다시

금 깨달았습니다.

부모님도 그런 아이 모습에 놀라셨습니다. 늘 산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도를 할 때만큼은 한결 집

중하고 침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쌓인 시간들이 이번 대회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아이는 지난 대회와 같은 7번 번호표

를 받고 긴장 없이 차분하게 차를 올렸습니다. 손

끝은 담담했고, 인사의 눈빛에는 깊은 예가 배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초등부 

최우수상 – 최지우. 그 순간, 그동안의 모든 노력

과 인내가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느낍니다. 차를 배우는 일

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고 

인성을 기르는 공부라는 것을요. 지우가 앞으로도 

차와 함께 마음을 다스리며 예(禮)의 향기를 품은 

사람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지우야, 정말 장하고 고맙다. 너의 차 향기처럼 따

뜻한 길을 늘 응원할게. 

예전보다 많아졌고, 명상의 필요를 느끼고, 삶의 

여유로움을 얻고자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명상에 

차를 더한다면 굳어지고 차가웠던 몸이 부드럽게 

덥히지만, 정신이 맑아지고 얻고자 하는 목표에 더

욱 가깝게 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전국의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들이 고운 한복을 입고 시간

을 함께하며 올해의 전국 인성차문화전 차예절경

연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늘 변함없이 오래도록 깊고 넓은 혜안으로 한국차

문화협회를 이끌어가시는 최소연 이사장님, 박광

옥 부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어르신의 노고와 헌

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대회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11월 8일 

전주에서 열린 제28회 전국 청소년 차예절경연대

회에 참석하기 위해 금요일 매장 문을 닫고 전주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문경에 거주하며, 그동안 동영상과 영상통

화로만 수업을 이어온 초등2학년생입니다. 화면 

너머로 손끝의 각도와 다관의 위치, 차의 온기와 

마음의 흐름을 맞추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때

로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이 습관이 될까 염려되어, 

매장 문을 닫고 문경까지 내려가 온종일 지도를 하

기도 했습니다.

수업 중 혼이 날 때도 있었지만 아이는 “그래도 다

도는 할래요.”라며 한결같은 마음을 보여주었습니

언젠가 독립하여 홀로 살아가야 할 아이들의 인생

에 차 한 잔이 주는 여유로움, 차 한 잔이 주는 쉼

을 가져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례를 시작하였

습니다. 일 년에 한 번씩 차예절경연대회를 염두

에 두고, 일주일에 한 번 다기를 펼치고 정리하며, 

서로를 마주 보고 행다를 반복하며, 아이들과의 눈 

맞춤이 미소가 되고, 웃음이 되어가며 어느새 유치

원생이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어갑니다.

전국의 지부에서 함께하는 인성차문화예절 경연

대회. 유치부부터 대학부, 일반부까지. 스승의 마

음이 차 한잔에 담겨 열매를 맺는 뜻깊은 경연의 

자리가 됩니다. 한국차문화협회 고 이귀례 명예이

사장님의 뜻을 이어가시는 최소연 이사장님을 비

롯하여, 여러 어르신의 뜻이 담겨있는 인성차문화

전 차예절경연대회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사익을 따져 살아간다면, 행할 수 없는 많

은 일들. 오십 년 백 년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이끌

어가는 세대를 아우르는 인성차문화전 경연대회

는 스승과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네 차문화예절 정

신을 담아냅니다. 더욱이 요즘은 명상하는 이들이 

제28회 전국 청소년 차문화전 및

차예절 경연대회 참가기

아이들과 엄마와 함께하는

뜻깊은 소망

글_서울제1지부 이사 신연서 글_서울제2지부 전문사범 윤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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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기_전통의 깊이를 담은 정과류

도라지 꽃정과와 인삼편정과를 만들며, 자연 재료

가 가진 고유의 향미를 오롯이 살리는 조리법을 익

혔다. 손끝의 섬세함이 요구되는 과정이었지만 전

통과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

다.

2회기_고소함과 아름다움의 조화

흑임자 꽃다식은 곱게 볶은 흑임자의 고소한 맛과 

청포가루로 조색해서 꽃 모양의 다식틀을 활용한 

섬세한 작업은 수강생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으

며, 한국 과자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시간이기

도 했다.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하는 수강생들과 부회장님

은 검은깨는 탈모 건강과 혈액순환, 기력 회복에 

예전부터 많이 쓰던 식자재다. 많이 먹어야 한다

고 했다.

3회기_다양한 빛깔과 식감을 담은 양갱 · 정과류

팥, 단호박, 밤 양갱과 편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전통 한과의 다양한 변주를 경험했다. 천연 재료

에서 비롯되는 색과 단맛, 식감의 차이를 체계적으

로 익히는 유익한 수업이었다.

 

4회기_색채와 조화가 돋보이는 현대적 다식

고구마·비트 샌드는 재료 본연의 색을 살린 현대

적인 구성으로, 건강함과 창의성이 돋보였다. 전

통 다식과 현대적 감각을 연결하는 시도로 많은 관

심을 받았다.

5회기_정성과 품격의 완성

마지막 회기에는 밤초, 밤다식(율란), 그리고 곶감

단지를 만들며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깊은 풍미와 

고급스러운 외관을 갖춘 다식들은 수강생 모두의 

노력이 모여 이루어진 결실처럼 여겨졌다.

이번 5회기의 과정은 단순한 실습수업을 넘어, 서

로의 정성을 알아보고 마음을 나누는 한국 다식 문

화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함께

한 모든 회원의 열정, 매 순간을 준비하며 이끌어 

준 부회장님과 회원들의 수고로움, 그리고 나눔의 

마음은 앞으로도 한국 차문화와 다식문화의 발전

을 향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숨이 가쁘게 달려온 5회차 수업이 끝나고 시민대

학 수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한국의 차문화는 단순

한 음료 문화를 넘어, 마음을 다지고 사람 간의 정

을 나누는 삶의 방식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인천시민대학에서 진행된 다식 교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정신을 고스란히 되새기는 실습 현장이었

으며, 더욱이 5회에 걸쳐 진행된 과정은 준비와 정

성, 그리고 여러 회원의 헌신이 모여 이루어진 값

진 시간이기도 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부회장님을 중심으로 나를 

포함해서 장효순 이사, 문차남 이수자, 류소영 이

사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짧은 시간 안에 두 가지 

이상의 다식을 완성하기 위해 매회기마다 사전 전

처리와 정교한 시연 준비가 필요했다. 

매주 두 번씩 진행되는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박광

옥 부회장님의 지도하에 일사불란하게 다식을 만

들며 쌓아가는 친밀감과 공감은 수고로움을 충분

히 보상해 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신뢰와 유대는 전 회원들과 나누고 싶은 감

사의 마음으로 더욱 깊어졌다.

각 회기의 주제와 제작한 다식은 다음과 같다.

인천시민대학에서

한국의 멋과 정성을 담아내다

글_서울제2지부 전문사범 허유진

이번 5회기의 과정은

단순한 실습수업을 넘어, 서로의 정성을 알아보고

마음을 나누는 한국 다식 문화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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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작 하나하나에는 상대를 향한 깊은 배려의 

마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특히, 차실을 꾸미는 소품의 배치, 차를 올리는 법, 

경연에 참여한 순간 가상의 손님을 대하는 듯한 행

동에 이르기까지, 참가자들의 섬세한 노력은 다례

가 곧 종합예술이자 살아있는 인성 교육임을 깨닫

게 해주었습니다. 경연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발산되는 진심 어린 정성이 관람객들에게 큰 감동

을 주었습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의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멈춤의 미학’과 ‘상대

에 대한 공경’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였습

니다. 

처음 차를 접한 후 벌써 37년이 되었습니다. 1988

년인 중학교 2학년 호국수련원에서 우연히 접한 

차는 깊은 인상을 남겼고, 곧 해외로 이민을 가면

서 잊혔던 것이 우연한 기회에 다시 접하게 되었습

니다. 

봄에 있었던 차인큰잔치에 참석하고 9월에 입학해

서 가을 차예절경연대회는 그간 잠잠했던 마음에 

두근거림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더구나 이번 차

예절경연대회에 참석하지 못해 간접적으로 봉사

를 하면서 그들의 경연 모습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1일, 유서 깊은 인천도호부관아

에서 개최된 ‘제26회 전국 인설차 문화전 및 차예

절경연대회’는 늦가을의 고풍스러운 정취 속에서 

한국 전통 다례의 깊은 가치와 아름다움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차예절경연대회였습니

다. 참가자들은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차를 우리

는 일련의 과정을 정갈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시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찻잔을 데우고, 차를 

담고, 물을 붓고, 우려낸 차를 조심스럽게 건네는 

차는 배려이자

나눔의 종합예술

글_인천지부 제72기 허재현

떨지 않는 제가 막상 다례 시험장에서 차시를 들고 

떠는 모습을 보면서 겸손함이 다례의 정수라는 것

을 배웠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인 끈기와 인내의 중

요성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최우수상의 영광은 남

모르게 후학양성에 힘쓰시는 존경하는 제 스승님

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두 달 정도 이루어진 초급 

3급 과정 수업을 통해 차란 무엇인지 차의 역사와 

전통도 배우고 배례법, 행다법, 차의 특성 등 머리

와 가슴을 함께 채워주시는 알찬 수업들로 격주 토

요일이 많이 기다려집니다. 

앞으로 급수가 올라가면서 어떤 새로운 인생의 가

치 있는 내용을 알게 될지 더욱더 기대됩니다. 한

국차문화협회와의 멋진 동행 우리 함께 해보실래

요? K-Culture의 붐과 함께 멋지게 도약하는 모습

을 함께 그려보고 싶습니다. 

멋진 계절에 다례가 무엇인지 궁금한 마음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자 한국차문화협회 수업

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신입인 저에게 인설차문

화전 참가라는 좋은 기회가 생겨 생활다례와 선비

다례를 속성으로 한 달 만에 익힐 수 있는 귀한 시

간이 되었습니다. 

다례는 배려라는 모토에 걸맞게 차는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더 따뜻하고 더 맛있고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에서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

을 알게 되면서 물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움 속에 

깊은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의 삶은 내

가 주인공이었다면 앞으로의 나의 삶은 나와 연이 

닿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작은 다

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세밀한 동작까지 봐주시는 스승님들을 

보면서 무릇 나의 50~60대는 어떠할까 나도 이런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면서 한국의 다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작은 소망의 씨앗도 틔워보

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스승님들

의 노고를 헛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열망으로 눈감

고도 연습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장관 동시통역도 

K-Culture의 붐과 함께

멋진 도약을 그려본다

글_서울제1지부 교육생 조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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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40여 명의 학생이 신청하여 9월 개강을 하자마

자 연습을 시작했다. 1주일에 두 번씩 학생들의 모

든 수업이 끝나고 난 뒤 모여 연습을 하다 보니 연

습이 끝나고 나면 8시를 넘기기 일쑤였다. 불 꺼진 

교정을 가로질러 삼삼오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 질문을 쏟아내는 학생들을 보면서 정성을 다해

야겠다는 마음만 들었다. 

혼자서 충분한 연습을 시키기 어려워 마지막에는 

인천지부의 최지원 지부장님과 조영아 이사님 등 

여러 사범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연습을 도와주셨

다. 학생들을 인천으로 불러 일상의 시간을 쪼개

가며 휴일에도 연습을 시켜 주시는 것을 보면서 갚

기 어려운 감사함을 느꼈다. 학생들에게 서비스

에 대해 가르치면서 경청과 배려를 강조하는데, 다

례가 곧 배려가 아니었던가. 이론으로 배우는 배

려가 아닌 경험으로 배우는 배려를 통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서비스인으로 성장하길 바란

다. 

대회 당일 학생들은 한복을 입고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스스로 댕기를 드리

고 한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에 감탄하며 한복의 아

름다움을 발견했다. 궁궐에서 국적 불명의 한복이 

넘쳐나고 있는데 한복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직접 체험할 기회가 되었으니 이제 후일 어떤 외국

인을 만나든 우리의 문화가 왜 아름다운지 조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항공관광

과 학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의 응원도 보태

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중한 수상의 기쁨을 안았

고 대상 수상자도 나왔다. 

차예절 경연대회를 계기로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전통문화행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서울에

서 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이어지는 ‘정조대왕 능행

차’는 약 60km 구간에 이르는 왕의 행차를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재현하는 행사이다. 1795년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인 융릉을 찾아 어

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열었고 이를 을묘원

행이라 부른다. 을묘원행은 의궤로 기록이 남겨져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16년부터 재현하는 행사를 

열고 있는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행사이다. 학생들은 이 

행사에서 매년 왕릉제례행렬, 상궁, 나인, 한복체

험 부스 운영 등으로 봉사하고 있다. 

차를 접한 지 오래되었지만 차인으로 걸어가는 길

이 더디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

각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끌어 주신 이사

장님과 여러 사범님, 22기 동기 사범님들에게도 감

사드린다. 

우리 학생들도 차예절 경연대회를 계기로 전통예

절을 배우고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고 차맛을 보았

으니 언젠가 아름다운 차인이 되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본다. 이들을 통해서 차문화가 향유되

고 차를 즐기고 창의적으로 다룰 줄 아는 차 인구

가 많아져서 규방다례의 전통을 잇고 발전시킬 수 

있기를 . 

차예절 경연대회는 다음 세대에게 차문화를 전승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뒤돌아보면 미션스쿨을 

다닌 것이 신앙에 접근하게 된 계기가 된 것처럼 

배우고 성장하는 시기에 학교 교육에서 차문화를 

접할 수 있다면 차를 단순한 기호 음료가 아닌 문

화와 예절로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감사하

게도 학생들이 차예절을 배우겠다고 나서주었고 

경연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안대학교 항공관광과 학생들과 차예절 경연대

회에 참가하기 시작한 지 삼 년째이다. 처음에는 

준비도 부족하고 연습도 부족하여 그저 참가하

는 데 의의를 두었다면 올해는 두 번의 경연대회

언젠가 차인이 되어라

글_인천지부 전문사범 원종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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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단순히 다도 예절을 배우는 수업이라 생

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매주 수업 날을 손

꼽아 기다리고, 선배들과 어울려 서로 배려하며 예

의를 익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희 생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한국차문화협회” 생소

한 문화 단체였다. 처음 접하는 나로서는 무척이

나 놀라웠다. 

청소년 인성. 예절 교육과 다례법으로는 유일하게 

규방다례가 무형 유산에 등재되어있고 올바른 차

문화를 보급. 연구하며 사

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기본 정신을 가르치며 차문

화 기관으로 노력하고 있다

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는 ‘어린아이들이 차의 떫고 

쓴 맛을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곧 달라

졌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나는 홍차

가 제일 좋아”라고 말하며, “사주면 안 돼? 홍차 마

시고 싶다~”고 집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매

우 놀랐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댓잎 차가 제일 좋

다”며 자신만의 취향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맛과 향을 스스로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아이들의 가능성을 제한

하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쉽게 생길 수 있는지 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호기심과 성장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운다미원 차문화 교실은 단순한 차를 우려내는 

기술을 넘어, 차의 기(氣)를 온전히 느끼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타인을 존중하는 ‘정신’과 ‘품격’을 배

우는 깊은 배움의 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운다미원에서의 캠프와 다양한 체험 

활동 속에서 친구들과 협력하며 질서를 지키고, 작

은 일에도 감사 인사를 전하는 습관을 차츰 익혀 

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1일 열린 ‘부모님께 올리는 다례연’

에서는 평소 장난기 많던 아이들이 한결같이 차를 

우리고 부모님께 올리는 예절을 갖추는 모습을 보

며, 차문화가 아이들의 행동과 마음속에 얼마나 깊

게 스며들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가족과 함께 방문한 담양

대나무축제에서의 경험입니다. 축제 현장에 마련

된 차 체험 부스를 아이들이 먼저 발견하였고, 차

문화 교실에서 배운 예절과 마음가짐을 자연스럽

게 생활 속에 실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모 손

을 꼭 잡고 다정하게 안내하며 능숙하게 차를 우리

고 내미는 아이들의 모습은, 축제의 소란함 속에서

도 차 한 잔에 담긴 따뜻함과 배려가 얼마나 큰 힘

을 가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마운다미원에서 배운 차문화는 아이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레 녹아들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마운다미원 차문화 

교실은 1기 선배들인 조수진(한재중 2학년), 조수

정(한재초 6학년), 백두산(한재초 6학년) 학생들이 

보여준 성숙하고 품격 있는 모습을 통해 그 가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이들은 차문화를 통해 예절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길 위를 2기 후배들인 송하경(진원초 3학년), 

송하담(진원초 1학년), 김라예(한재초 3학년), 김

라이(한재초 1학년) 학생들이 차문화의 정신을 계

승하며 더욱 성숙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리라 

기대합니다.

저희 부부 또한 이전에는 커피의 강렬한 향과 빠른 

리듬에 익숙했지만, 이제는 차의 은은하고 깊은 향

을 음미하려 노력합니다. 마운다미원에서 아이들

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차의 기(氣)와 정신이란 단

순한 형식을 넘어 일상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마음

가짐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배움은 하루아침에 이

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천천히 스며들어 

아이들의 마음과 행동에 깊은 결실을 보고 있음을 

느낍니다.

부모의 시선에 아직은 어린아이 같지만, 그 속에서 

차츰 깊어가는 마음의 품격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

낍니다. 차문화 교실에서 맺은 작은 배움이 먼 훗

날까지 아이들의 삶을 은은히 비추는 향기가 되어,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

망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부모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잊지 못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첫걸음을 

내딛던 날, 처음 학교에 가던 날처럼 특별하게 기

억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아이와 함께 차 한 잔

을 나누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은 어린아이 같기

만 했던 우리 아이가 직접 차를 우리고 예를 갖춰 

내미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느끼는 감동과 뿌

듯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2024년, 우연히 접한 마운다미원 차문화 교실은 

마운다미원 차문화 교실에서 피어난 

아이들의 성장과 전통의 향기

글_전남지부 학생 김라예·김라이 학부모(김진, 김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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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73

“예부터 茶는 煩惱를 씻는 친구라 했고”, “술은 마음의 근심을 풀어주는 친구이다”라고 했다. 오늘날 우리는 

茶를 통한 수양의 精行儉德이 무엇인지, 그 최고 경지를 잘 알지 못한다. 차를 마시는 茶人들과 현대인들에 

있어서 도덕적 수양의 기본으로 그 덕목을 맨 처음으로 精行儉德을 꼽았다. 차는 단순히 마시는 일만이 능

사가 아니다. 차를 즐기는 思想, 品格, 信念과 行動으로 茶 마시는 일 즉, 品茶를 精神으로 昇華시켰다. 

陸羽(733-804)가 저술한 『茶經』에는 “茶는 精行儉德 즉, 마음과 행실이 바르고 겸손한 德을 지닌 사람이 마

시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精行儉德의 정신은 오늘날도 차의 茶道精神과 茶道禮法으로 전해오고 있다. 

담원 김창배 | 문화예술학 박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국내외 개인전 50여회, 대한민국미술상 수상. 차 한 잔의 인연, 동다송, 다신전 등 22권 출간. 

차와 회화 차문화에 대하여 조선의 차 그림 연구 등 논문 4편. 현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양화과 교수 재직.

담원 김창배 선생은 초의와 범해의 훈도를 입고 그들의 다맥(茶脈)을 이은 “금명보정(錦溟寶鼎)”을 연구하여 지난 2월 23일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문화예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 : 錦溟寶鼎의 禪사상과 茶詩에 대한 硏究』 http://www.damwongallery.artko.kr

ଷਖ਼ ࣘ ੋࢤ을 Ӓܻ׮

茶滌煩子 酒忘憂君
다위척번자 주위망우군

정행검덕 精行儉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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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장인 최소연 규방다례 보유자는 “심사를 

보면서 참가한 학생들의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

았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

서 학생들이 잘못 배운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가르치는 차인들이 먼저 정확하게 알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럼

에도 어린 고사리손으로 찻잔과 다구를 살펴 가며 

행다를 하는 모습을 볼 때는 참으로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

친다면 훌륭한 차인으로 성장할 것임을 다시 확인

하는 자리였습니다.”라고 말했다.

박광옥 전승교육사는 “학생들은 선생님을 따라 합

니다. 그런 점에서 지부장님들께서 세심한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출품된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협

회 행다법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만 고친다면 훌륭한 차인들로 성장하는 데 손

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3시간 동안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치부, 초등

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로 진행되었다. 특히 

유치부 어린이들의 행사 모습은 심사위원들에게 

미소를 떠나지 않게 만들었다. 작은 손으로 정성

껏 차를 우려내는 모습을 보고는 심사위원 모두에

게 큰 감명을 주었다. 이번 동영상 심사는 경연대

회 당일에 참석할 수 없는 학생들 위주로 진행하

게 되었다. 조금 다른 점은 경연대회에 직접 참석

한 참여자들보다는 약간의 감점을 받게 된다.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 온라인 심사 
୭ࣗো ࠁਬ੗와 ߅ҟৠ ੹थҮਭ사 ١ ब사

਋ܻ 협회ח ૑դ ��ਘ ��ੌ য়੹ ��दࠗఠ ��दө૑ ੋୌ ޖഋਬ࢑੹ࣻҙীࢸੋ ֙���� ࢲ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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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나뭇잎이 물들기 

시작한 산소 주변은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추석을 맞이하여 지부장님과 회원들은 하나둘 선

물 꾸러미를 싸서 왔다. 

가장 먼저 산소에 도착한 연규남 이사가 난 화분

을 묘 앞에 놓았고, 정성껏 물수건으로 명예이사

장님의 존영을 닦았다.

차례로 도착한 한국차문화협회 회원들은 명예이

사장님의 묘역 주변을 손질했고, 가져온 음식들을 

차례상에 진설했다. 함께 한 차인들은 차향처럼 

서로의 정을 나누며, 고인을 추모했다.  

협회 최소연 이사장님께서 찰밥, 콩설기, 울외장

아찌(나라즈케), 음료 등을 푸짐히 주셨다. 또한 

최미리 가천대학교 부총장님께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 

이 밖에도 강정자 부회장님 국화꽃 화분 2개, 최지

원 인천지부장 김치, 인천지부 과일바구니, 류소

영 이사 케이크, 문차남 이사·안난희 전문사범 송

편, 최지은 전문사범 곶감. 허유진 전문사범 호두

과자, 연규남 난 화분, 서울제1지부 이기분 지부장 

떡, 최성미 전수장학생 배, 신연서 이사 송편·꽃송

편·메밀전, 최점순 이사 향로, 서울1지부 임원 일

동 텐트, 김영희 이사님 쑥떡 등을 준비했다. 이사

장님께 선물 전달은 연규남 이사님, 인천지부, 조

추석을 맞이하여 협회 성묘 
ഥਗ 30ৈ ݺ ੋ ੗ஂߊ ੄ࢸ  ܳഥ࢚ೞݴ ୶ݽ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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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단최소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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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이사(최지원 지부장 대신 전달) 등의 전달이 

있었다. 

박광옥 부회장의 진행으로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

님과 합장된 조상님께 먼저 차를 올린 다음 최소

연 이사장, 최미리 가천대 부총장 등 가족분들께

서 먼저 헌다를 했다. 이어서 부회장단, 지부장, 

임원, 회원, 직원 순으로 헌다를 했다. 

고 이귀례 명예이사장은 한국 차문화 발전에 헌신

한 선구자로 한국차문화협회와 규방다례보존회의 

정신적인 지주이다. 

전문사범이사

협회 이수자지부장

ഈഥ ࣗध  l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 온라인 심사 외

그분의 선구적인 차문화 운동은 우리의 문화가 국

제적인 문화로 성장하는 데 주춧돌이 되었으며, 

한국 차문화의 부흥을 이끌었다. 1991년 한국차문

화협회 설립을 계기로 차문화의 세계화를 이끌었

던 인설은 청소년들의 차문화 예절에도 깊은 관심

을 가졌다. 

그의 이런 노력은 한국 차문화가 세계적인 글로벌 

문화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정신

은 오늘도 한국차문화협회의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맑은 가을 하늘에 하얀 구름이 평화로운 묘소에는 

회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점심을 함께했다. 새롭게 

장만한 캐노피 천막 안에서 따뜻한 가을 햇볕을 

받으며 평생 차인으로 살다가신 명예이사장님을 

추억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명예이사장님께

서 두 팔로 감싸 안아주시며 ‘고맙습니다’라고 말

씀하시는 것 같다. 

조영아 이사의 선물을 대신 전하고 있는 최지원 인천지부장

마숙경 인천지부 회원인 선물 전달(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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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문화산업진흥법을 발의한 임오경 국회의원에게 옷고름 매는 방법을 한복문화산업진흥법을 발의한 임오경 국회의원에게 옷고름 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협회 최소연 이사장가르쳐주고 있는 협회 최소연 이사장

한복문화산업진흥법을 발의한 임오경 국회의원에게 옷고름 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협회 최소연 이사장

찾아가는 한복상점은 한복을 일상에서 자연스럽

게 접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이다. 올해는 세종시, 코엑스에 이어 국회에

서 세 번째로 열렸다.

협회 임원으로는 박광옥 부회장, 이기분 서울제1

지부장, 김미숙 강원지부장과 함께 이막동, 이금

숙, 강희옥, 류소영, 최진숙, 문차남, 신연서, 최점

순, 변명선, 장효순, 이석예 이사와 최성미 전수장

학생 등이 참석했다. 

국회의원으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혜

련, 남인순 등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등이 참석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그동안 우리 한복의 우수성과 한

복의 생활화에 앞장서 왔다. 특히 한국차문화협회 

행사에서는 모든 회원이 한복을 입는다. 최소연 

이사장은 이날 찾아가는 한복상점 홍보관을 둘러

보면서 “한복업계와 소비자 간 접점을 마련해 한

복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판매 활성화에 도움이 되

길 바란다.”라며 참여 브랜드 관계자들을 격려했

다. 

한복상점은 2022년 코엑스, DDP 등 국내의 전문 

컨벤션센터로 자리를 옮겼고, 2025년에는 역대 최

대 매출, 최다 관람객 방문 수를 달성했다. 

한복산업계 대표 행사로 자리 잡은 한복상점은 한

복 판매뿐만 아니라 전시, 체험 등 한복의 모든 것

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행사로 성장

했다. 

한복의 날 기념 및 한복상점 개막행사 
ഈഥ ੐ਗ
 ଺ইо는 ೠ࢚ࠂ੼ ഘࠁҙ ଵ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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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사계지락(四季芝樂)이라는 주제로 사계절 

속에서 즐겨 입던 우리 고유의 옷을 통해 한복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조망했다.

우리 협회는 한복을 생활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

리의 아름다운 차문화를 발굴 보존하고 있다. 특

히 우리의 규방다례에서는 한복으로 우리의 미의

식을 고스란히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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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속무용단 공연은 한문화진흥협회와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관이 주최한 공연으로 코스타리카 

독립 204주년을 기념하는 공식행사로 한문화진흥

협회 회장인 정사무엘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민

간 한복 외교관’으로 정평이 나 있는 정사무엘 한문

화진흥협회장은 최소연 이사장과 함께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한문화진흥협회 정사무엘 회장은 “바쁜 와중에 이

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스타리카 독립기념

일과 한국과 코스타리카 수교 63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 와 주셔서 영광입니다.”라며 즐겁고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했다. 

최소연 이사장도 “코스타리카의 독립 204주년과 

양국 수교 6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좋은 

공연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라고 말했다. 

1973년부터 코스타리카 전통문화를 지켜온 “Mi 

Linda Costa Rica”는 춤과 음악, 노래, 의상까지 그

야말로 코스타리카의 매력을 압축해 보여주는 민

속무용단이다. 

8명의 무용수가 선보이는 무대는 활기차고 화려해

서, 보는 순간 마음이 중남미로 순간이동 하는 기

분이었다. 국제 민속축제에서 코스타리카를 대표

하며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아온 이들의 공연은 열

정 그 자체였다. 라틴 특유의 강렬한 리듬과 에너

지 넘치는 발걸음, 무대 위를 가득 채우는 다채로

운 전통 의상 등이 볼거리였다. 

코스타리카 민속무용단 관람 
ೠޙച૓൜ഈഥ ୡ୒ਵ۽ ୭ࣗো 이사੢ ١ ੐ਗ ଵ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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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모인 대학원생들은 준비해온 앞치마와 

수건을 착용하고 조리실로 입실했다. 광주지부 사

범 2명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된 단호박 떡케이크

수업은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다.

박혜란 지부장은 한국차문화협회 광주지부장이

자 음식 명인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

기 강사이다. 1교시에는 단호박 떡케이크를 만들

고, 2교시에는 혼례봉채떡을 만들었다. 대학원생 

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수업에서는 먼저 단호박 

떡케이크를 만들었다. 미리 준비한 멥쌀가루와 단

호박, 설탕, 잣, 대추, 호박씨, 소금 등을 박혜란 지

부장이 미리 준비해 두었다. 간단하게 만드는 법

을 살펴보면, 우선 멥쌀은 깨끗이 씻어 일어 5시간 

이상 불린 후 건져 30분 정도 물기를 뺀 후 소금을 

넣고 곱게 2번 빻는다. 그리고 단호박은 이등분하

여 씨를 제거한 다음 찜통에 쪄서 껍질을 제거한

다. 세 번째로는 쌀가루에 찐 단호박을 넣고 잘 섞

어 비벼서 체에 2번 내린다. 네 번째로 잣은 고깔

을 뗀 후 면 보자기로 닦고, 호박씨도 잣과 같이 면 

보자기로 닦아 놓는다. 다섯 번째로 설탕을 잘 섞

어 시루에 안친 후 칼금을 긋고, 고명을 올린 다음 

김이 오른 솥 위에 올려 뚜껑을 닫고 20분 찐 다

대학원생들 음식 명장으로부터 차음식 수업 
؀೟ਗ20 ࢤৈ ݺ ҟ઱지ࠗীࢲ ࣻ স׮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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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약한 불에 5분 뜸 들여 완성한 후 그릇에 담으

면 끝이다.오전에는 단호박 떡케이크를 만들고, 

점심을 먹은 후에는 혼례봉채떡을 만들었다. 오전 

수업과 마찬가지로 2교시에는 미리 준비해 둔 찹

쌀가루, 소금, 설탕, 물, 밤, 대추, 붉은 팥고물, 붉

은 팥, 소금, 물이 준비되어 있다. 아침 일찍 손수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2교시도 1교시와 마찬가지

로 조를 만들면서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서 서로 정성껏 차음식을 만들었다.

모든 수업이 끝나고 난 후에는 직접 만든 단호박 

떡케이크와 차로 다담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서 박혜란 지부장은 “오늘 차문화대학원생들을 보

니 무척 반가웠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이곳에서 

지내다 보니 조금 답답했는데 여러분들을 보고 힘

이 났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차인들이 되어 우리 

차문화 발전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대학원생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하나

라도 더 가르쳐주신 지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빨리 완쾌하여 자주 뵙기를 바란다.”라며 

완쾌를 빌며, 수업을 마쳤다. 

앞으로 훌륭한 차인들이 되어

우리 차문화 발전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한국차문화협회 이림(협회 부

회장) 전북지부장은 “그동안 꾸준히 청소년 방과 

후 교실 다동학교를 운영하여 미래의 주역인 우

리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를 바르게 인식하고 생

활예절을 몸과 마음에 익혀 실천할 수 있도록 노

력해왔습니다. 그중에서 8 덕목인 예, 효, 정직, 책

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을 능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세부방법으로 차예절교육을 통해 공감능

력,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 정서 함양함으로써 학

교폭력 등 문제 해결방안 제시와 기회를 제공하

는 것이 바로 다동학교 ‘찻상머리 교육’의 효과라

고 믿었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참가해 주신 청소

년들이 미래의 차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하

며, 오늘 갈고닦은 기량을 맘껏 뽐내시기를 바랍

니다.”라고 축사를 했다.

한국차문화협회 최소연 이사장은 충북지부 박숙

희 부회장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이번 대회는 한

복 입기, 절하기, 차우려 손님께 내기 등의 시연을 

통해 차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대회로 최우

수 대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여

하게 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주에서 개

최하는 전국 청소년 차예절경연대회가 해를 거듭

할수록 더욱 성공적인 대회로 자리 잡아 가고 있

음에 큰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차문화협회는 

(사)한국차문화협회৬ ੹통ࢤഝ৘੺ࠁઓ회о ઱୭ೞҊ
 (사)한국차문화협회 ੹࠘૑ࠗ৬ ࢸ৘ਗ੉ 

઱ҙ한 ઁ��회 ੹국 ୒ࣗ֙ 차문화੹ ߂ 차৘੺҃ো؀회о ૑դ ��ਘ �ੌ ੹઱Ҍ૑઺೟Ү ъ׼ী


ҵࢿࠁ 문화୓ਭҙҟࠗ৬ �׮঻غѐ୭ ࢲ ೞزҵ ١੉ റਗ한 차৘੺҃ো؀회ח ੹국ীੋݽ ࢲ 

ਬ஖ࠗ
 ୡh઺hҊ١ࠗ৬ ؀೟ࠗ ୒ࣗ֙ ��ৈ ݺ੉ ଵࢳ೮׮�

최소연 이사장 인사말 대독

박숙희 협회 부회장

이림 전북지부장 인사말협회 박경숙 대구경북제1지부장과 박숙희 충북지부장, 대학부 심사중

제28회 전국 청소년 차문화전 및 차예절경연대회 개최 
ਬ஖ࠗ ੌ ೞৈ܃࠺ܳ  ߈  ࠗ�0ৈ ࢤ ݺഝ۽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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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공적인 대회를 준비한 한국

차문화협회 전북지부와 전주지회, 정읍지회, 남원

지회, 익산지회, 익산 중부지회 등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또한 차예절경연대회에 참가한 전국

의 청소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

히 차문화 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장안대학교 원종

혜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

했다.

한국차문화협회에서는 박숙희 충북지부장과 박경

숙 대구경북제1지부장이 대학부 심사위원으로 참

여했다. 

이번 심사는 옷차림과 기본예절, 절하기, 행다법

으로 하고, 대상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명과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장려상, 예절상이 시상

된다. 심사 결과발표는 2025년 11월 10일 협회 홈

페이지와 전북지부, 설예원 카페에 발표된다.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된 이번 차예절경

연대회는 큰 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학

생들이 경연대회를 펼치는 동안 학부모와 학생들

은 다례 체험장에서 차를 마시고, 발 물레 시연장

에서는 도자기를 만들었다. 또한 매듭공예체험에

서는 매듭체험을 통해서 우리 문화를 익히는 시간

을 가졌다.

협회는 지방에서 개최하는 청소년 차예절경연대

회를 적극적으로 육성 발굴 지원하여 한국 차문화

의 저변 확대에 전념하고 있다. 

ഈഥ ࣗध  l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연대회 온라인 심사 외

ӏ۹׮ߑ는 2002֙ Ҵղ ୭ୡ۽ ੋୌҟ৉द ޖഋਬ࢑ ӏ۽۹׮ߑ 지੿غ঻׮� Ҋ 이ӈ۹ ೠҴ차

 ചഈഥޙ୭ࣗো ೠҴ차 ۽ਬ੗ࠁ 2؀ 2013֙ 
ݴ지੿ೞ৓ਵ ۽ਬ੗ࠁ ചഈഥ 이사੢을 ୡ؀ޙ

이사੢이 지੿غ঻׮�

규방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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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천시 무형유산 공개행사
ӏ۹׮ߑ ੿기੹थ दো

(사)규방다례보존회는 지난 2025년 11월 15일 오

후 3시 30분 인천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풍류관

에서 2025년 규방다례 정기전승 시연을 개최했다. 

2025년 정기전승 시연에는 인천시 무형유산 규방

다례 최소연 보유자와 최미리, 박광옥 전승교육사 

등 규방다례 이수자와 전수장학생 등이 참석했다. 

시연에 앞서 최소연 보유자는 “2025년도 규방다례 

정기전승 시연을 위해 지방에서부터 올라와 주신 

이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

강정자 이수자 규방다례 소개

기전승 시연은 우리 고유의 규방다례를 보존 발전

하고, 보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천시 무형유산 

규방다례로 지정되었는지 어느덧 23년째가 되었

습니다. 2대 보유자인 저와 함께 전승교육사 2명, 

이수자 33명과 전수장학생 2명 등 빛나는 유산을 

이어받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

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오늘 정기전승 시연을 통

해 일반 시민과 회원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을 발전시켜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시연을 위해 이수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강정자 이수자

의 규방다례 설명 후 2025년 무형유산 규방다례 

시연 첫 순서로 생활다례를 시작으로 선비다례, 

가루차행다례, 규방다례 순으로 시연되었다. 

생활다례 나레이션에 이림 이수자와 최지원, 강희옥, 신은주, 이금숙 이수자와 최성미, 이기분 전수장학생이 시연했다.

선비다례는 나레이션 최영숙 이수자, 정경희 연규남, 최정희, 조정미, 김태임, 이명숙, 유현주 이수자가 시연했다.

규방다례 나레이션 최소연 보유자

ӏ۹׮ߑ ࣗध  l  2025년 인천시 무형유산 공개행사 규방다례 정기전승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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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차행다례는 박광옥 전승교육사, 김미숙, 이막동, 박경숙, 유미현, 하식, 문차남 이수자가 시연했다.

규방다례는 최소연 보유자, 주인 서난경 이수자, 돕는이 변명선 이수자, 손님 박숙희, 조영아, 류소영 이수자가 시연했다.

경남지부 · 대구경북제1지부 · 서울제1지부

아산지부 · 인천지부 · 전남지부 · 충북지부

(가나다 순)

차를
나누는 사람들

지  ࠗ사ߑ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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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탐방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서산서원에서 진행

된 백련차 찻자리는 고즈넉한 전통의 공간에서 차 

향기와 함께 선현들의 정신을 기리는 의미 깊은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추녀 아래 그늘에서 시원한 

백련차 한 잔으로 더위를 식혔다.

서산서원은 숙종 계미년(1703년), 경상도의 유학

자 곽억령 등이 생육신인 이맹전, 조려, 원호, 김시

습, 남효온 선생의 학문과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설

립한 서원이다.

이들은 사육신의 예에 따라 제향을 올려야 마땅하

다는 상소를 올렸고, 국왕의 윤허를 받아 서원을 

설립했다. 

숙종 39년(1713년)에는 국가로부터 제물과 현판

을 하사받으며 공식적인 서원으로 자리매김하였

으나, 고종 때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1984년, 조려 선생의 후손들이 뜻을 이어받

아 사우, 강당, 재료, 문, 원장 등을 온전히 복원하

여 오늘날의 모습을 되찾았다.

Ӗ_전문사범 김둘자

Ӗ_전문사범 정재윤 

҃ թ 지 ࠗ

지ࠗ੢ 황미경

۲차 ଷ੗ܻߔ ਗࢲ࢑ࢲ
ೣউ ఐߑ ೐۽Ӓ۔ ઺ ೞա

다. 생맥산은 예로부터 여름철 더위로 인해 기운이 

약해지고, 땀으로 인해 진액이 소모될 때 복용하던 

전통 한방차로 잘 알려져 있다. 인삼은 떨어진 원

기를 보충하고, 맥문동은 마른 몸에 수분과 진액을 

채워주며, 오미자는 밖으로 새어나가는 기운을 단

단히 붙잡아준다. 세 약재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 

지친 몸에 은은하고도 깊은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번 여름, 사상의학자 이제마 선생님의 뜻을 기리

고 그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마련된 한방차 시

음회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성황리에 열렸다. 뙤

약볕 아래에서도 많은 시민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

이 부스를 찾아와 한 잔의 차에 마음을 기울였다. 

작고 단정한 찻잔 하나였지만, 그 안에는 오랜 전통

의 지혜와 정성이 깃들어 있었고, 한모금의 차가 전

해주는 깊은 향과 따뜻한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

다. 이번 시음회의 주인공은 생맥산(生脈散) 이었

사࢚੄೟੗ 이ઁ݃

ೠߑ차 द਺ഥ ଷ੗ܻ
׮਋ث࠘ ࢑을 ా೧ 기਍을ݓࢤ

나는 다식도 인기이다. 목책철관음을 시작으로 백

차는 백모단, 월간백차를 마시고 녹차는 화후차와 

우전차를 청차는 송호고랭차와 대우령, 유기(농)

오룡을 황차는 군산은침, 곽산항아, 사천황차를 맛

창녕함안보를 지나 낙동강을 굽어볼 수 있는 멋진 

풍경을 품은 곳에 경남지부 창녕지회가 있다. 정연

상 창녕지회장의 차교육은 일반인들에게 인기 있

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차음식경연대회 대상에 빛

�2기 사߈ߧ ਭܨ׮ ؀ Үਭ
차੄ ࠙ܨ와 ਺ਊ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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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는 자세한 설명으로 겨드랑이에 바람이 이

는 시간이었다. 또한 다식, 차생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고품격 교육이었다.

보았다. 홍차는 기문홍차, 정산소종, 금준미와 흑

차는 소청감(진피흑차)과 궁정보이차를 맛보았다.

지회장이 우려주는 귀한 명차를 마시며 귀에 쏙쏙 Ӗ_71기 사범반 전선숙

지난여름, 함안복합문학관 서당실에서 어린이들

을 위한 특별한 다례체험이 열렸다. 이번 프로그램

은 명림지회 조희옥 지회장의 지도로 진행된 실천 

중심의 예절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린 새싹들이 전

통예절을 몸소 배우며 인성을 함양하는 뜻깊은 시

간이었다. 행사는 실제 서당을 체험 공간으로 활용

해 진행되었으며, 참가한 어린이들은 차를 우리고 

마시며 예(禮)의 의미와 바른 자세를 배우는 시간

을 가졌다. 전통예절의 정신을 통해 아이들이 바른 

마음과 예의를 지닌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며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밝은 눈빛을 보며 보람을 느낀 

시간이었다.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한 안선희 전문

사범은 아이들이 예절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

우며 성장하는 미래의 새싹들이라 더욱 세심하게 

교육하였다 한다. 우리 차문화를 통한 인성교육의 

저변을 더욱 넓혀가는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

ೣউࠂ೤ޙ೟ҙীࢲ पୌ ઺ब ۹׮Үਭ ૓೯
۹୓೷׮ যܽ ࢜लٜ੄ ࢲपী׼ࢲ

Ӗ_이사 조희옥

고 심사하는 동안 풍류관 강당에서는 공연이 펼쳐

졌다. 공연을 보면서 하루의 피곤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심사가 늦어져 힘은 좀 들었지만, 우리 지부는 이

를 통해 하나 되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새벽부터 회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대구에서 

오전 7시에 인천을 향해 출발했다. 버스에 오르자 

회원들이 준비한 조식과 간식으로 떡과 과일 등이 

푸짐하게 놓여있다. 

인천에서 열리는 제26회 인설차문화전 차예절경

연대회에 가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준비한 회원들

이 마냥 고맙다. 그들의 얼굴을 보니 함께 할 하루

가 즐겁기만 하다. 또한 차예절경연대회에 참가자

들에게 힘껏 응원을 보냈다.

인천에 오전 11시에 도착했다. 인천도호부관아 부

스에는 대구경북제1지부 현수막이 걸려 있고, 전

문사범 교육생 이국주가 황차, 권영희가 가루차 

등을 회원들과 함께 찻자리를 준비했다. 

회원들의 모습이 너무나 정겹다. 경연대회가 끝나

지ࠗ੢ 박경숙

؀ҳ҃࠘ઁ1지ࠗ ػ ച੹ী ೞաоޙ차ࢸੋ
೴नҗ ۰ܳߓ ా೧ 차ੋਵ۽ Ѣٟա׮

؀ ҳ ҃ ࠘ ઁ 1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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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 없이 손님들은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잔치 한

마당을 즐긴다. 혼주와 신랑 신부도 너무나 흡족해

했다. 회원들도 함께 잔치 한마당을 즐기며 빛나는 

결혼식 자리에 차가 함께 있어 더욱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준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전국 차인 여러분 잔칫날은 찻자리가 꼭 필요하다.

대구경북제1지부 회원 자녀가 10월 25일 향교에

서 결혼식을 올렸다. 가을하늘은 높고 푸르고 날씨

도 너무나 좋은 날. 가을 향기가 속삭여 준다. 우리 

지부 회요반 회원들은 한복을 입고 참석해서 찻자

리를 정갈하게 깔았다. 혼례의 현장 체험 너무 좋

은 기회다. 꼭 필요한 자리에 찻자리가 있어서 더

욱 빛이 나는 행사인 건 분명했다. 어른이나 아이 

੹ాഒ۹धী ଷ੗ܻ ݃۲
ਖ਼ஞզী는 ਋ܻ੄ ଷ੗ܻ ೙ਃೞ׮

대구경북제1지부는 며칠 남지 않은 추석을 앞두고 

다식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다. 

전문사범과 지도사범 교육생들이 서로 협조하며 

다식을 정갈하게 만들어 낸다. 스스로 찍은 다식

으로 차를 내려고 하니 벌써 마음이 설레는가 보았

다. 회원 모두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난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수업 시간을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올 추석엔 차와 다식을 앞에 두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되리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흐뭇하

다.

ध ٜ݅기 ࣻস ૓೯׮
୶ࢳ을 ݏ이ೞৈ ੹ޙ사ߧҗ 지ب사ߧ 

거움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업을 진행하면

서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사람을 만났고, 친환경 

수반을 만들면서 자연환경을 생각하게 되었고 다

식을 만들면서 인스턴트와 빨리빨리 문화의 폐해, 

건강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가르치려다 보니 

공부가 재미있었다. 

결원이 생길 때마다 달려오셔서 동참해주신 이기

분 지부장님의 배려로 무사히 잘 마쳤다. 도자기 

좀 더 잘 만들고 싶어서 배운 차공부는 제가 베풀

고 나눔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 제 인생의 선물

이다.

ೠҴ੄ 차ޙചࢶ ۽੿
 5઱р ъઝܳ ৌ׮

2025֙ ҵನद ޙച܄࢓을 ݃஖Ҋ
지ࠗ੢ 이기분

ࢲ ਎ ઁ 1 지 ࠗ

도자기 제작의 즐거움과 차생활의 유익함을 알리

고 싶어서 도자기에 담은 한국의 차문화를 주제로 

응모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군포시 문화살롱에 

선정되었다. 

지난 8월 15일부터 5주간 찻잔과 잔 받침 만들기, 

다화꽃이 사각수반 만들기, 연리문 꽃접시 만들기 

등을 핀칭기법, 흙가래기법, 판성형기법 등으로 만

들고 백련초, 단호박, 흑임자 등을 이용하여 5색 전

통다식도 만들고, 간단하게 전시회도 하고 차회도 

열었다. 

우리의 작설차, 청태전을 비롯하여 중국 여행에서 

구매한 대홍포와 정산소종, 봉황단총, 대만서 구매

한 동방미인, 아리산우량장, 내가 직접 만든 유자 

쌍화차와 작약차, 목련꽃차 등을 시음하고 우리의 

차문화와 인사예절, 차를 마시는 법, 차의 유래와 

효능, 찻자리 연출법, 차 우리는 법 등을 가르쳤고, 

오이 샌드위치도 만들어서 영국식 에프터눈 티를 

소개했다.

도자기와 차문화에 관심이 있으나 여건이 안 돼서 

접해볼 수 없는 분들과 작품활동을 하며 소통과 교

류를 원하는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도자기의 

아름다움과 우수성, 차생활의 유익함과 창작의 즐

Ӗ_전문사범 박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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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올해 처음 참여한 2학년 친구는 응원팀

(엄마 지인 가족)까지 동행하여 본인 이름이 불리

지 않고 행운권도 안 되어 속상해하며 집에 갔다는 

소식에 안쓰러웠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었기

에 각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산교육이었길 바

라는 마음이다. 남매도 역시 최우수상을 받아 서울

1지부와 다정(김미경 다호) 다례, 각 학교의 대표성

으로 이름을 호명 받아 자존감 높이는데 으쓱해졌

을 거라 생각한다.

나 역시나 함께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동행의 길이 

같은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10년, 20년, 30년의 

시간을 보내고 스스로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과

정이기를 바란다!!

11년째 청소년 차예절경연대회에 초등부 학생들과 

참여하며 긴장감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11

월 1일이 지역축제 일정과 겹쳐서 지도만 하고 당

일에 보호자와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초등 때부터 했던 배웠던 학생들이 어느덧 중등부

와 고등부가 된 남매를 이번 대회에 참가시켰다. 

남매는 코엑스와 차인 큰잔치 등 무대에도 공연한 

친구라 믿고 보냈다. 현재 초등 2학년과 4학년인 

친구 2명이 경험이 많지 않아 잘할지 염려되었지

만, 실력과 운도 본인의 몫이라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자며 참여를 독려했다.

그중에 4학년 친구는 작년 첫 경험에 우수상을 받

아 올해는 최우수상을 목표 삼아 본인이 엄마를 설

득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결국 목표 달성을 했다. 

차예절경연대회에 다녀온 뒤 통화하니 목소리가 

상기되어 기분 좋게 통화하였다.

ઁ2�ഥ ੹Ҵ ੋࢸ차ޙച੹ 차৘੺҃ো؀ഥܳ ળ࠺ೞݴ
11֙૩ 차৘੺҃ো؀ഥী ଵоೞ׮

Ӗ_전문사범 김미경

지ࠗ੢ 김태임

ই ࢑ 지 ࠗ

rઁ5ഥ ష੿을 기ܻ׮sী ଷ੗ܻ ѐ୭
ই࢑지ࠗ ࢤഝ۽۹׮ ҙ람ёٜীѱ 차ޙച ঌ۰

토정 이지함 선생의 탄신 508주년을 기념하는 

‘2025년 토정 문화예술제’의 특별 행사로 ‘제5회 토

정을 기리다!’가 지난 9일 아산 토정관 야외무대에

서 개최됐다. 이날 제5회 토정을 기리다 행사에 아

산지부 김태임 지부장과 전문사범 등이 생활다례 

시연을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재작년에는 아산지부에서 선비다례 시연과 궁중

복식 한복 패션쇼를 무대에 올려 큰 호응을 얻었

다. 관람객들은 쌀쌀한 날씨에 온몸을 녹여주는 따

뜻한 차 한 잔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다고 감

사함을 표시했다. 토정 이지함 선생은 조선 중기의 

학자로, 실학의 선구자로 평가받으며 실용적 경제 

관념과 백성을 위하는 목민관 정신으로 현재까지

도 많은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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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셨고, 커피만 드셨다는 분, 녹차를 처음 마셔본다

는 분 등 다양한 분들이었다. 김태임 지부장은 차

의 효능에 관해 설명했고, 우리 차가 정신적인 부분

과 건강에 얼마나 좋은가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자

리를 마련했다.

햇살 좋은 가을날 영인산 박물관 시니어 프로그램

에서 아산지부가 다례특강을 했다. 수강생 대부분

은 70대부터 90세 어르신들이었다. 다례특강에서

는 직접 차를 우려 마셔보기, 차맛 발표하기, 커피

와 녹차 비교하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수강생 중에는 차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ޛ߅ ࢑ҙ ࣻݾਗীࢲ

ౠъ
যܰनٜԋ 차ޙച ౠъ을 ೞ׮

아산지부는 외암리 상류층 가옥에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다례체험 프로그램을 끝냈다.

초등생부터 일반인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상

류층 가옥 안채 마루에서 진행된 이번 체험에는 다

양한 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차를 설명하고 정성

으로 차를 우려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 아산 영인면 소재 토정관에서 지난 8월 22일 

‘독성서원 배향인물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는 각 분야 전문 교수님들의 학술 발표

와 지역 유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아산지부는 김태임 지부장의 인솔로 전문사

범과 회원이 황차, 녹차, 연꽃차 등을 마련했고, 오

방색 다식과 과일 등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차문화

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외부인사와 유림 등은 우리의 

아름다운 차문화가 더욱 성장 발전하기를 기원한

다고 응원을 보내주었다. 

외암마을 다례교실에서는 다례체험뿐만 아니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대청마루에서 마시는 차 

한잔은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

었다. 이곳에서 차를 마신 분들은 차와 좋은 인연

이 되었다며, 앞으로 차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겠

다고 다짐했다.

৻ঐ݃을 ۹׮Үप ૓೯
지դ 3ਘࠗఠ 10ਘө지 ష
 ੌ ૓೯

೟ࣿ؀ഥ ଷ੗ܻ ݃۲ ޛೱੋߓ ਗࢲࢿة
֣차
 ട차 ١ 차ޙച ഘ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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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

지ࠗ੢ 최지원

୶ݏࢳ이 ޙࣘ޹ച ୓೷݃׼ ଷ੗ܻ
사ٜשߧ੄ ੸ӓ੸ੋ ଵৈ۽ 차ޙച ࠁә

10월, 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며, 한글날인 10월 

9일에는 인천도호부관아에서 <추석맞이 민속문

화 체험마당>행사가 열렸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맑은 날, 연휴 끝자락에 생각

보다 많은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아오

셨다.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체험과 청사초롱 

만들기 등 전통공예체험뿐만 아니라 쉽게 접할 수 

없는 단소 만들기, 단청그리기 등 무형유산체험을 

통해 우리나라 민속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어린이

들이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과 추석을 보내고 휴식을 취해야 할 연휴 마

지막 날, 인천지부 사범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따뜻한 차와 떡을 준비하여 방문객들에게 대접할 

수 있었다. 몸은 힘들었지만, 사범님들과 즐기며 

함께 나누다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추석 연휴

를 뿌듯하게 마무리한 것 같다.

Ӗ_전문사범 이윤희

Ӗ_전문사범 마숙경

절차를 선보이며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였고, 차문화의 예절과 정신을 자연스럽게 

전달하였다.

특히 차를 처음 접하는 어린 참가자들도 많아 차를 

따르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레 예절과 정중

함을 배우는 교육적 효과도 있었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가을 햇살 아래 펼쳐진 도

호부관아의 고즈넉한 풍경과 어우러진 찻자리에서 

잠시 머물며 향긋한 차향과 여유를 즐겼다. 전통 

과거시험 재현행사에 차문화까지 더해져 더 깊이 

있는 전통 체험이 되었다는 긍정적 반응도 이어졌

다.

앞으로도 지역문화 행사에 적극 참여 하여 우리 차

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가천문화재단이 주최한 제9회 조선시대 과거시험 

재현행사(등용문登龍門)가 지난 10월 25일 도호부 

관아에서 개최되었다. 초등학생 150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문과 전시의부터 방방의에 이르는 조

선시대 과거시험의 전 절차를 그대로 재현하며, 어

린 학생들에게 전통의 가치와 창의적 글쓰기의 의

미를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과거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행사장 곳곳에서는 다

양한 전통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참가 

참가학생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

이 펼쳐졌다. 전통문화를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

도록 구성된 체험 부스들은 많은 방문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서 인천지부 사범단은 전통다례를 바

탕으로 한 전통 찻자리 운영을 맡아 행사의 품격을 

더했다. 사범들은 정갈한 다구 배치와 올바른 다례 

оୌޙച재9ઁ ױഥ җѢद೷ 재അ೯사
ੋୌ지ࠗ 사ߧഥ ੹ా 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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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թ 지 ࠗ

지ࠗ੢ 서난경

੹ Ҵ޹җ ೣԋೞ는 ൞ݎ ա׃ ٜ차ഥ
차ೱ ۄٮ ѥ는 ӡ

해남 대흥사의 아침은 고요했다. 가을빛이 은은히 

물든 산사의 공기 속으로 솔향이 스며들고, 낙엽 

밟는 소리가 마음을 맑게 했다. 지난 10월 25~26

일은 ‘전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 나눔 들차회’가 열

리는 날이었다. 절 마당 곳곳에는 찻상이 놓이고, 

다구를 정돈하는 손길이 분주했다.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과 다인들의 정갈한 자태, 

그리고 부드러운 움직임이 어우러져 그 자체로 한 

폭의 수묵화 같았다. 나는 이번이 첫 참여였다. 며

칠 전부터 은다기를 닦으며 찻자리를 준비할 생각

에 설레고 긴장됐다. 하지만 막상 행사 당일이 되

니, 차를 우려 대접하기는커녕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도 몰라 당황스러웠다.

그때 서난경 지부장님께서 다가와 “오늘은 공부한

다 생각하고 천천히 해보면 돼요.” 하시며 꽃잎 하

나 꽂는 법까지 세심히 알려주셨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긴장이 스르르 풀렸다.

결국 이날 나는 ‘신입 구경꾼 모드’였다. 이 다전 

저 다전을 돌며 선배님들의 손놀림을 구경하고, 

차 한 잔씩 얻어 마시며 그 향에 취했다. 잔을 들 

때마다 “차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건네는 거

구나.” 그 마음을 조금씩 배워갔다.

한쪽에서는 선비님들의 다도 시연이 펼쳐졌다. 고

요하게 차를 우리는 손끝, 물을 붓는 자세 하나에

도 수십 년의 세월과 품격이 고요히 스며 있었다. 

그 옆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두 손으로 잔을 들고 

공손히 인사를 올렸다. 세대를 잇는 그 모습이 참 

따뜻했다.

차 한 잔을 매개로 나이와 직분, 경험이 모두 하나

로 이어졌다. 그 속에서 나는 배우는 기쁨을 느꼈

다. 차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대흥사 들차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그곳에

는 배움이 있었고, 나눔이 있었으며, 사람과 사람

이 이어지는 진한 향이 있었다. 차향 따라 걷는 길 

— 그 길은 결국 마음을 따라 걷는 길이었다.

Ӗ_2급 교육생 박화영

2025년 11월 1일 열린 인천도호부관아에서 열린 

인설차문화전에는 전국에서 150여 명의 참가자가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차

문화협회 전남지부 다동이들은 빼어난 예절과 안

정된 다도 실력으로 주목받으며, 대회에 참가한 

초·중등부 전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전남지부 다동이들은 초·중등부 부문에서 최우

수상 3명, 우수상 1명, 장려상 1명을 수상하며, 차

를 향한 열정과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 이

번 성과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지난 10월 26일 

보성에서 열린 차예절 경연대회에서의 값진 경험

이 밑거름된 결과였다. 그때의 경험은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예절의 본뜻을 몸으로 익히게 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무엇보다 부모님들의 뜨거운 열의와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열정이 이번 성과를 가능하게 했다. 차

를 통해 아이들이 마음의 평온과 배려를 배울 수 

있도록 늘 응원해 준 부모님들, 그리고 지부장님

과 지도 이사님 간의 돈독한 신뢰와 협력은 다동

이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바탕이 되

었다. 특히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던 초

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한복을 입고 찻자리에 앉자, 

마치 조선시대 사대부가에서 예절교육을 받은 선

비처럼 차분하고 단정하게 차를 내리는 모습은 매

우 이상적이었다. 초·중등 여학생들이 청바지를 

입고 머리를 풀었을 때와 달리, 머리를 곱게 따고 

한복을 차려입고 차를 내리는 모습은 양반가의 규

수처럼 품위 있고 단아한 자태를 뽐냈다. 그들의 

모습에서 차 교육이 만들어내는 내면의 성숙과 마

음의 평화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학생들을 지도하신 김경자 이사님은 헌신적인 교

육 활동을 인정받아 ‘지도자상인 ‘차꽃상’을 수상

하였다. 김 이사님은 “아이들이 차를 통해 마음의 

੹թ지 이ز׮ࠗ  
ٜ ੋ ࣻ ੹ਗ ࢲച੹ޙ차ࢸ ࢚
ৌ੿җ ੿ࢿ이 ࡃযմ ইܴ׮਍ Ѿ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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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과 배려를 배우며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가

장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대회에서는 신입 교육생들을 중심으로 한 찻자리 

봉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전남지부에서 준비한 차

는 참가자들로부터 “차맛이 좋다”는 호평을 받으

며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그 차맛의 비결은 평소 

지부교육장에서 2주에 한 번씩 이어온 이론 교육

과 품평 수업의 결실이었다. 다우님들이 내린 한 

잔의 차에는 그동안 배워온 이론과 실습 내용이 

고스란히 스며 있었고, 거기에 정성을 더하니 맛

과 향이 더할 수밖에 없었다.

계획을 의논 후 서로 일정을 맞추며 수업을 진행하

고 있다.

사범교육반은 2025년 2학기 개강식을 9월 20일 가

졌다. 우리 교육장 효동원(孝東院)에서 2학기 수업 

2೟기 사ߧҮਭ߈ ѐъೞ׮
9ਘ 20ੌ ബزਗীࢲ ѐъ

Ӗ_지도사범 교육생 박성혜 

해남군이 주최하고 초의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주

관한 제34회 초의문화제 전야제에서, 오랜 세월 

잊혔던 ‘선비다례’가 15년 만에 부활하며 관람객들

의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날 무대에서는 한국차문화협회 2급 4학기 과정

의 다우 한정주, 김홍길, 윤선웅, 송필용 교육생이 

‘선비다례 시연’을 선보였다. 시연의 나레이션은 

같은 과정의 김수진 다우님이 맡아, 선비정신과 

차의 철학을 고요하고 품격 있는 목소리로 전하며 

행사장에 잔잔한 감동을 더 했다. 이번 시연은 전

남지부 서난경 지부장님의 세심한 지도와 헌신적

인 준비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차를 통한 인성 수

양과 정신 수련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받았다.이번 선비다례 시연은 15년 이상 명백

이 끊어져 있던 선비다례의 전통 재현을 넘어, 해

남이 한국 차문화의 성지로서 후배 양성에도 힘쓰

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대였다. 한국차문

화협회 전남지부는 해남군과 협력하여 앞으로도 

지역의 청년과 차인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

육과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한국 차문

화의 맥을 더욱 굳건히 이어갈 계획이다. 

서난경 지부장은 15년 만에 다시 피어난 선비다례

의 향기가 초의선사의 정신처럼 은은하고 깊게 번

져, 해남이 한국 차문화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೧թী15 ࢲ  ֙݅ ী ࢓غইդ

r۹׮࠺ࢶs੄ ೱ기
೯ߨ׮을 ా೧ ࣗాೞ는 ߨ을 ߓ਋׮

Ӗ_지도사범 교육생 박성혜

사ߧഥ 2೟기 ѐъध ೞ׮ 
׮지׮ ਋੄ܳ ۽ನٜ݅기׮ 지부장 ࣼ߅൞  

୽ ࠘ 지 ࠗ

9월 22일 효동원에서 개강식을 했다. 2학기 계획

을 협의한 후, 김선경 전문사범의 지도로 ‘다포만

들기’를 하며 서로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바느질 재료를 세심히 준비해 주신 김 사범님, 늘 

차를 준비해 주시는 지부장님이 매우 고마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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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노군자 전문사범 농장에서 고추장만들

기 체험을 하였다. 노 사범의 지도로 유기농 고추

장을 맛있게 만들고, 농원에서 고추, 감, 채소들을 

따며 살림 장만을 풍족히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

다. 야유회에 빠질 수 없는 삼겹살은 지부장님이 

준비하셨고, 찰밥, 부침개, 다양한 반찬을 넉넉히 

골고루 준비해 주신 노 사범의 배려로 웃음이 떠나

지 않은 화합의 시간이었다.

Ҋ୶੢ٜ݅기۽ ച೤੄ ੢ ݃۲ೞ׮
ഥਗ р ച೤੄ ੗ܻо ׮غ

박숙희 지부장은 11월 4일 청주시립도서관 강당에

서 청주시 작은 도서관 관장들을 위한 특강을 진행

했다.

<책과 차가 만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특강은 이론과 녹차, 홍차를 마시

는 시간을 곁들여 참가자와 담당자들의 좋은 호응

을 얻었다.

୒઱द݀ࢲبҙীࢲ

ౠъ ૓೯ೞ׮ 
଼җ 차о ݅ա는 दрਵ۽ ૓೯

10월 9일 청주 미동산 수목원으로 가을 야유회를 

다녀왔다. 수목원 앞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수목원

을 돌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상쾌하여 더욱 즐거운 나들이였다.

사ߧഥ о을 야ਬഥ۽

ૌѢ਍ दр ы׮ 
୒઱ ݾࣻ ࢑ز޷ਗীࢲ

11월 17일 효동원에서 11월 사범회를 가졌다. 맛

있는 차를 마시며 1부는 지부장님의 지도로 차명

상 후 한시(漢詩)를 감상했다. 

2부는 허윤숙 전문사범의 지도로 활동적인 전래놀

이를 배우며 몸을 풀었다. 월 1회 모이는 사범회가 

점점 정답고 즐겁다. 시간을 못 내는 사범들이 더 

많이 합세하기를 바라며 다음 모임을 기약하였다.

사ߧഥ 11ਘ ݽ੐ ы׮
ೠद와 ੹֥ې이ܳ 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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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들의 
향기 넘치는 이야기,
‘차문화’에 
담고자 합니다

<차문화>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생활 속 이야기, 시, 

수필, 기행문, 논문 등 종류에 

관계없이 사무처로 보내주시면 

예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사)한국차문화협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34, 3층 

(우)04012 

Tel : 02-719-7816~7

Fax : 02-719-7815 

이메일 : koreatea1991@naver.com

차문화지는 무가지로 발행되며 발송료는 

연 1회, 1만 원입니다. 

회원은 각 지부에 신청부탁드립니다.

정기 우송료 10,000원(1년)

국민은행 827-25-0015-983

예금주 ㈔한국차문화협회

한국차문화협회 차문화지 2025년 9월~ 2025년 11월 우송료 납부자 명단 

9월 통장 입금

서울 · 박혜영  / 수원 ·  권지령 / 인천 ·  신행자, 허재현, 윤미란, 양수남, 신경덕, 황진선

10월 통장 입금

대구경북제1 · 이미숙 / 수원(동수원) · 조병주, 김미영, 정옥련, 송은정, 김지원 / 서울제1 · 류

보미, 박은주, 류기선, 이미선

11월 통장 입금

강원 · 박찬양, 박길자 / 경남 · 임하늘, 강순미, 김지원 / 광주 · 주미경, 박점희, 노혜련 / 서울

제1 · 황은주, 전혜선 / 서울제2 · 이주현 / 수원 · 장성임, 박정애 / 전남 · 성애숙, 위인숙, 송순

덕, 이은영, 조애순, 이애숙, 김영숙, 서정인, 서희수, 김경희, 옥일화, 이은숙, 이미례, 박명숙, 

박성혜, 안서영, 고영숙, 김효진, 양선례 / 전북 · 김선아, 김찬순, 문정엽, 육정화, 김 달, 정성

복, 김찬림, 김은성, 최윤금, 이수현, 이은실 / 충북 · 김민석, 조은영

특별회비(임원)

이사 · 심순옥 (1,000,000원)

순천지부장 · 김영애 (500,000원)

강원지부장 · 김미숙 (500,000원)

보성지부장 · 이정희 (500,000원)

협회 발전 찬조금

이사장 · 최소연 (9,300,000원)

이사 · 서울제1지부 임원 일동 (200,000원)

이사 · 서명주 (100,000원)

전북지부 · 전북지부 (200,000원)

특별회비(사범) (30,000원)

강원지부 · 박길자, 박찬양

광주지부 · 주미경, 노혜련, 박점희

서울제1지부 · 전혜선, 황은주

수원(동수원)지부 · 권지령, 조변주, 정옥연, 송은정, 김미영, 김지원, 장성임, 박정애

전남지부 · 송순덕, 이애숙, 조애순, 김영숙, 박명숙, 김경희, 서정인, 성애숙, 서희수, 

                위인숙, 이은영, 옥일화, 이미례, 이은숙, 양선례

전북지부 · 유지혜, 정성복, 주순옥, 김찬림, 김찬순, 김 달, 육정화, 문정엽, 김은성

여러분의 관심이 협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한국차문화협회 정관 제46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및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 운영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5년 8월~ 2025년 11월 본 협회에

기부 된 내역과 협찬물품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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